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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다.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곳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동체적 시민 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하며 민주시민

으로서 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를 바탕으로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연구하여, 학

교를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한 학교의 사례를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 학교생활 속, 학교 안과 밖

의 연계를 통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

내용과 목표를 결정하고, 학습 과정 전체를 주도하며 학습 내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혁

신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학습 및 프로

젝트 학습을 실천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과 실천을 통합한 민주시민교육의 사

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

으며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참

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고 있었으며, 교사와 학부모는 학

생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이 자율에 따

르는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사회적 과정, 대화, 토론 등을

통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A 혁신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 속에서 실질적

인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들의 생각을 학교 곳곳에서 구현해 나가고 있었다.

셋째,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학교의 교육

공동체를 구축한 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 혁신학교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제를 다방면으로 탐

색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3주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육 활동이 진행되

고 있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학생들이 삶의 맥

락 속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배움터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

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학교생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학생들

에게 실제적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양질의



시민 참여를 경험하여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

사, 학부모의 뒷받침(scaffolding)이 병행되었다. 학습자, 교사, 학부모의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A 혁신학교

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학교 생태계’를 형성하여 민주시민교

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혁신학교에서는 첫째, 교

육 철학 측면에서 구성원들이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공

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공동체 문화 측면에서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넷째, 공간 측면에서 학교 중심, 교사 중심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되었던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교육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

고자 노력하였다. 교육 철학, 교육과정, 소통과 협력의 문화, 공간, 교육 네트워

크 구축이라는 요소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선순환하고 있었다.

주요어 :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 학교 민주주의,
사례 연구, 혁신학교, 생활 속 민주주의

학  번 : 2017-21697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 ··························································· 3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4

Ⅱ. 이론적 배경 ·······························································6

1. 민주시민교육 ············································································· 6

2. 민주주의 ·····················································································14

3. 서울형 혁신학교 ·····································································22

4.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 ···························································24

Ⅲ. 연구 방법: 질적 사례 연구 ································35

1. 연구 방법론 ·············································································35

1) 연구의 인식적 기초 ···············································································35

2) 연구 방법 ·································································································36

2. 연구 참여자 ···············································································37

1) 윤리적 고려사항 ·····················································································37

2) 연구 참여자의 배경 ···············································································39

3)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및 특성 ························································· 45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47

1) 자료 수집 방법 ·······················································································47

2) 자료 분석 방법 ·······················································································49

4. 연구의 신빙성 확보 ·······························································50



Ⅳ. A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 이해 ··· 51

1.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51

2.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67

3.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91

Ⅴ. A 혁신학교민주시민교육실천경험의의미와해석 ···· 107

1.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108

2.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110

3.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114

4. 종합 분석 ···············································································116

Ⅵ. 결론 ·········································································120

1. 요약 ·························································································120

2. 논의 및 제언 ·········································································121

1) 이론적 차원 ···························································································121

2) 방법적 차원 ···························································································122

3) 실천적 차원 ···························································································123

3. 결언 ·························································································125

참고문헌 ······················································································126

부록 1. 인터뷰 기록 예시 ······················································134

부록 2. 전사 기록 예시 ··························································136

부록 3. 문서자료 예시 ····························································138

ABSTRACT ··············································································139



표 목 차

<표 1> 교육 주체별 학교 민주주의 지수 ································ 1

<표 2> 민주시민역량의 정의 ······················································ 9

<표 3> 학교 민주주의 지표 체계 ············································21

<표 4>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의 지표 분류 및 평가 지표····29

<표 5>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질적 특징2 ··················32

<표 6> A 혁신학교 중점 교육 활동 ·········································43

<표 7> A 혁신학교 주간행사 운영 계획 ·································44

<표 8> 연구 참여자의 특성 ························································46

<표 9> 면담의 영역과 주요 내용 ··············································47

<표 10> 6-2 사회과 지도서 ························································53

<표 11>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과별 성취기준 ··············57

<표 12>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과별 시수 합계 ············57

<표 13> 6학년 5반 박람회 활동 구성 ······································60

<표 14> 소규모 테마 여행 일정 ················································64

<표 15> A 혁신학교 학교 신문지면 분석 ·······························95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구도 ···················································· 3

<그림 2> 서울형 혁신학교의 기본 정신 ································23

<그림 3>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질적 특징 ··············31

<그림 4> 2018학년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40

<그림 5> ‘세계 여러 나라 박람회’ 프로젝트 수업의 흐름 ·· 54

<그림 6> A 혁신학교의 어린이 자치실 ···································85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 기본법 제 2조). 교육 기본법에 명시하였듯이 민주시민교육은 공교

육 기관인 학교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목표이다.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민

주시민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시·도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을 위하여 교육청 인정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하며, 각종 수업과 교육 활동에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진행하고 있다(옥일남, 2019).

그렇다면 학교는 민주적인 공간인가? 2015∼2017년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학교 민주주의 지수 측정 결과1)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주체 간 비

교에서 학생들의 학교 민주주의 지수가 학부모, 교직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

구에서 교직원의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2015년 76.2, 2016년 82.5, 2017년 83.7

이었으며, 학생의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2015년 68.7, 2016년 71.2, 2017년 73.5

였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간 학교 민주주의 지수 차이가 2015년 7.5점,

2016년 11.3점, 2017년 10.2점으로 다른 주체 간 민주주의 지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의 다른 주체, 특히 교사보다

학교의 민주주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이 교사들보

다 학교를 덜 민주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평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학생들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느낄 만한 ‘참여’의 경험이 없었

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 참여에 대한 사회의 보호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 내에서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된다

고 해도 근본적으로 학생에 대해 ‘학생은 성인들의 책임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

1) <표 1> 교육 주체별 학교 민주주의 지수 (이병희, 2018)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71.4 76.3 77.5
학생 68.7 71.2 73.5
학부모 68.0 75.3 75.3
교직원 76.2 82.5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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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이라는 제한된 규정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학교 신문, 교지, 문집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작한 출판물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한다거나 학급 회의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자치로 이

루어지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에 대한 자의적 간섭과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학생에 대한 보호주의적 시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례로 학생들은 학생활

동이 왜곡되어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며 그들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장은주, 2015).

앞의 사례처럼 제한 속에서 학생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참여 경험이

양적으로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교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이고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다(김

경준, 2004). 결국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사들은 ‘참여

기회’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형식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가 덜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한 것이

다.

그렇다면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본 연구에서는 학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혁신학교의 사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실천 장면을 포착하고자 한다.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이들 학교들은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주제 중심, 학생 중심 수업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김성천, 2011; 백병부 외, 2013: 서영민 외, 2015; 성열관·이순철, 2011). 혁신학

교는 민주적 학교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

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

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시민사회의 원리와

가치를 학교라는 생활공간의 운영원리와 합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혁신학교에

서는 교과 교육과정뿐 아니라 토론하는 문화, 소통을 통한 공동의 갈등 해결,

학생자치의 활성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를 조성

하고자 한다. 실제로, 학교별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한 결과(장은주, 2015),

혁신학교는 모든 영역에서 일반 학교보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A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

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 목표에 민주시

민교육을 명시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적 측면, 인지적 판단뿐

아니라 실제적인 기능과 활동을 익힐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

하고자 하였다. 실례로, A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로서 2018년 12월 학생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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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기 위해 자치실을 설치함은 물론, 학생자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

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분석했을 때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구현하

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혁신학교의 사례를 살피는 것은

구체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교실, 학교, 지역사회라는 생활공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 개별 학교가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어떤 문

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실천 방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학

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교육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2.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구도

<연구 문제>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 질문>

첫째,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가?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교실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학교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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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실, 학교 지역사회2)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A 혁신학교’의 민

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의 흐름에 따라

A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례가 민주

시민교육 실천에 줄 수 있는 의의와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로 접근하고자 한다. 생

활양식으로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

는 것이다. 학교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사례를 살핌으로

써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학생의 자기 지배의 실현과 그 제도화, 자유로운

참여와 평등한 기회의 보장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이야기로 담고자 한다.

둘째, 학생과 교사가 민주시민교육 경험에 대하여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면담 자료, 학생자치일지, 학

교 교육과정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실천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맺는 관계, 공간, 행위 양식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교

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뿐 아니라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인 ‘학생의

자치’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던 행위, 관행, 습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사회과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실에

서 주로 정규 교과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기에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학생들

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생활공간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과 기능을 체험하기 어렵다. 민주시민 관련 지식과 가치·태도, 참여·실천 등의

내용이 주로 교실 수업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적 역량을 기르

는 데 한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

2) 본 연구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학교 민주주의 지수 개발연구(장은주 외 2015)를
참고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의 영역은 학교 민주주의의 본질적 구
성요소를 ‘학교 자치’와 ‘민주시민교육’으로 규정하고 ‘학교 문화(School Culture)’, ‘학교 구조
(School structure)’, ‘민주시민교육 실천(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actice)’의 3가지
영역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범주화하였다. 민주시민교육 실천(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actice)은 단순히 특정한 개별 교과목으로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과정 속에서 그리고 학교가 놓인 지역 공동체와 연관된
생활을 포함하는 모든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진단하는 지표체계이므로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연구 문제를 설정하기 적합한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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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넘어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민주시민교육

실천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참고할만한 실천 방안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징

적 상호작용론의 인식적 기초 하에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이야기하고, 공

유하고, 다시 구성하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상호 간의 성장을 모색해 나가고

자 하였다. 나의 이야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주요한 현장 텍스트로서 서

로 경계를 넘나들게 된다(옥일남, 2009). 이를 통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서로가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의 신빙성 확보 문제이다.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고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면담한 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면담 내용을 기록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되

고 연구자의 주관을 넣어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의 반응을 검토하였다. 전사가 끝난 후 면담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전사

한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자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졌다.

둘째, 본 연구는 3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면담 자료가 주된 연구 자료이다.

면담 자료만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구 자료가 제한적이

라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학생자치일지, 선거 홍보물, 민주시민교육 계획과 관련된 문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이는 자료 분석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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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교육

1)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민주주의는 제도의 정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민의 성숙한 민주 의식

을 통해 정치·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확고해진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속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옥일남, 2019). 넓

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사회화의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시민 생활의

기초적 지식을 획득하고, 학교 안 일상적 삶을 통해 민주적인 행동을 연습하

며, 정치 참여를 위한 능력과 자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되는 교육 기본법에서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

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 기본법 제2조).”

이를 고려하였을 때 민주시민교육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최우선으로 삼

아야 할 목표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이란 단

정적으로 정의하면 민주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이병희,

2018).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교육과 동일 개념은 아니다. 시민교육은 그 내용이

나 형식에서 비민주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권리와 정의는 없고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은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과 참여의

방식이 아닌 억압과 동원의 방식은 아무리 민주적 내용을 지도하더라도 ‘권위

적’인 시민교육이라 볼 수 있다. 시민교육 앞에 있는 ‘민주’라는 수식어는 시민

에 대한 교육에서 ‘민주적’ 태도와 원리,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이념을 더욱 강

조한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가치에 대하여 지도해야

하며, 형식 측면에서는 민주적 태도와 원리에 대하여 지도해야 한다.

강원택과 김종법(2011)도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민주’라는 교육 주제 및 내

용과 ‘시민’이라는 자격과 대상에 대한 교육임을 지칭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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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내용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 시행하고 진행하는 교육의 의

미로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심성보(2014) 역시 민주시민교육은 자율

성, 참여, 인권, 관용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적 시민권을 강조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제반 권리와 함께 시민권의 민주적 요소를 중시

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서

울특별시조례 제6797호)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을 갖추게 하는 교육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 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2. “학교 민주시민교육”이란 각 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

직원(이하“학교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

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

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앞에 “학교”라는 장소를 설정하

여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대상을 각 급 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학

교 구성원 모두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민주시민

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는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즉,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지만

그 대상을 학생에서 학부모, 교사, 직원과 같은 학교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여

본다. 이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성 교

육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개념의 조합으로 본다면, 민주시민교

육은 민주주의를 공유가치로 하는 시민성에 대한 교육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연구하고자 하는 학교가 위치한 서울특별시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학

생에서 학부모, 교사, 직원이라는 학교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 민주시

민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결국, 시민교육의 출발점은 학교일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학교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 행위를 강조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18학년도, 2019학년도 학교 민

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3)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학

3) 2018학년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18)은 민주 사회의 지
속 발전을 위한 지식·태도 교육을 토대로 주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교
시민’ 역량교육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2019학년도 학교 민주시민 활성화 기본 계획(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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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의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시민’으로 확대하고

자 하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A 혁신학교의 민주시

민교육 실천 경험을 다룰 때,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시민의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경험을 사례로 다루고자 한다.

2) 민주시민의 역량과 덕목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학교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역

량과 덕목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다. 바꿔 말하면, 민주시민의 역량이란 민주주

의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량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해야 한다. 이근호 외

(2012)는 역량은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및 발전될 수 있고, 지적 능력·인성·태도·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

원적 개념이라고 보았으며, 김현미 외(2015)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일반적, 개념적,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작동적·절차적 지식, 지적 조작을 수

행하기 위한 지식, 대인 관계를 위한 지식, 가치 및 태도, 경험, 개인의 성격적

특성, 신체 능력, 문화 등을 망라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역량은 일반적으로 역량은 “지식이나 기능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특정한 상

황에서 심리·사회적인 자원(기능과 태도를 포함)을 이용하거나 동원하여 복잡

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05). 최근에는 이

러한 역량의 개념을 반영하여, 2015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민주시민교육 역시 그 목표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2018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에서도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를 ‘민주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태도의 교육을 토대로 주

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교 시민 역량 교육’(서울특별시교

육청, 2018)임을 명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역량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란 무엇인

가? OECD의 DeSeCo 프로그램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삶을 위한 역량을 지식,

기능, 의견이나 개념 형성, 태도,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2009년에 수행

된 국제시민교육 비교 연구(ICCS)에서는 시민적 역량을 ‘시민사회와 체제’, ‘시

별시교육청, 2019)에서는 ‘학교 시민들의 중간 리더십이 성장,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
민교육이 발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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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원리’, ‘시민적 참여’, ‘시민적 정체성’의 네 영역으로 분류하고, 영역마다

상호 연관된 하위 영역들을 나누고 있다. 또한 강영혜 외(2011)는 민주시민역

량을 ‘사회 공동체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시민적 특성의 총체’로 보았다.

<표 2> 민주시민역량의 정의

역량에 대한 정의와 민주시민역량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민주시민역량이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태도·가치를 넘어서 민주시민으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심리·사회적인 자원(기능과 태도를 포함)을 이용하거나 동원하여 복

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명 민주시민역량

OECD의

DeSeCo

프로그램

(2001)

지식, 기능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구조 및 관련 이

슈에 대한 지식, 정치적 삶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의견이나

개념 형성

정치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참

여에 관한 기술

태도
정부에 대한 신뢰, 이민자 및 다른 인종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고려할 줄 아는 태도
행동적

차원

시민적 혹은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내지 의도

국제시민교육

비교 연구

(ICCS)

시민사회와

체제

시민(역할, 제반 권리, 책임과 의무들), 국가

기관(공민적 통치구조와 입법 체제), 시민적

기관(시민과 국가기관을 매개하거나 시민들

이 다양한 역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들)에 대한 지식 포함

시민적

원리

· 평등(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

받을 권리)

· 자유(종교와 언론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

· 사회 통합(소속감, 상호 연계성, 한 사회

내의 개인과 공동체 간에 공동의 비전 공유)

시민적

참여

· 의사결정

· 적절한 영향력 행사

· 지역 공동체 참여 활동
시민적

정체성
· 시민적 자아개념, 시민적 상호 연계성

강영혜 외

연구(2011)

· 사회 공동체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시민적 특성의 총체

·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태도·가치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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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DeSeCo 프로그램(2011)의 민주시민역량 정의를 바탕으로 논문을 분

석하고자 한다.

3)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

선행연구들은 첫째, 교과 수업만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

고 있다. 강영혜(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실

에서 주로 정규 교과 수업으로만 이루어진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생

활공간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민주시민 관련 지식과 가치·태도, 참여·실천 등의 내용이 주로 교실 수

업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교과 시간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교과 시간

에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격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중략) 요즘 학생들이 공부라고 하면

민주시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고, 공부하고,

시험 잘 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K 중학교 부회장)

“교과로 민주시민교육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있는데... (중략) 교과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비 교과적인

부분에서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J 중학교

교사 2)

(강영혜, 2011)

추정훈(2004)은 역시 교과 내용과 생활 세계의 불일치, 지식과 태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생활 세계가 불일치하고, 교과 속에

서 배운 지식과 실제 상황에서 태도가 일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서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원리와 가치에 대한 지적 능력의 향상을 넘어서 학교의 수업 활동이나 의사결

정과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김명정(2009)은 학교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 교실 수업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뿐

아니라 기능과 가치·태도, 그리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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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위의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밖 교육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실 밖 참여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부족

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적 측면, 인지적 판단뿐 아니라

실제적인 기능과 활동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바

람직한 시민성 함양이 가능할 것이다(이윤주, 2015).

둘째, 교사와 학생 간 견해 차이로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교사다. 학

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강영혜(2011)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경우가 있었으며 학생들과 인식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

와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민주시민 관련 덕목과 가치 18개를 제시하고 이 중에

서 강조해야 할 핵심적 가치를 3개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교사들은 전반적으

로 책임을 준수하거나(59.0%), 예의 바른 행동을 하고(50.7%), 법과 규칙을 준

수하는 것(47.2%)을 강조하였다(강영혜, 2011). 반면 학생들은 자치 활동을 통

해서 협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평등과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혜 외(2011)는 교실에서 교육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7개 문장4)에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해보았

다. 분석 결과 교실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정도는 2.46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

타났다. 특히 학급 규칙, 학교 규칙, 방과 후 활동의 결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의견 반영 정도가 1.794∼2.510점으로 학생

들은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

문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생활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함을 알 수 있다.

장은주(2015)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는 학교 민주주의 지수에서

드러난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학교 민주주의 지수 측정 결과 “학교

문화”, “학교 구조”, “민주시민교육”의 3개의 중분류 모두에서 학생-교사 간의

학교 민주주의 인식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

들이 다른 학교 구성원들보다 학교의 민주주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여 보다 억

압적인 상황에 있거나 비민주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학

교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데 반해 학생들은 교사보다

4) 7개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⓵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⓶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⓷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⓸ 학생들은 사회정치적 사건에 대해 학급에서 토론한다. ⓹다른 학생
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 ⓺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의견이 다
른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⓻선생님들은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
양한 관점을 제시해주신다(강영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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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덜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교사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학생은 인지하지 못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사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이 인지적 영역에 치우쳐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생의 시민

적 지식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김태준 외, 2010). 반면 사회과 목표의 세 가

지 측면 중 기능, 가치 및 태도보다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비판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진석, 2000).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사회과 교육에서는 지식 중심의 목표뿐 아니라 기능 중심의 목표 또

한 강조하기도 한다. 즉 지식 위주의 학습에서 기능적 활동으로의 확장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차경수·모경환, 2017). 이는 현재 학교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움

직이고 행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방안에 대해서

는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이승종, 2001).

이는 서현진(2015)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현진은 참여와 관련

된 교과서 학습 활동 자료를 교과목별 내용 분포에 따라 정리하였는데, 중학교

사회와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는 의미와 제도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 학습 활동

자료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참여의 의미, 기능,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70건

(24%), 제도, 원칙, 절차에 관한 내용은 49건(3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질적인 참여나 실천 방안에 대한 내용은 36건(12%)으로 그 비중이 가장 작

았다. 분석한 교과서 학습 활동 자료가 참여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지

만, 교과서가 지식 위주의 학습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교과로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시민 생활의 기초적 지

식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안 일상적 삶을 통해 민주적인 행동을 연습하

고, 정치 참여를 위한 능력과 자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옥일남, 2019).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다

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주로 정규 교과 내용으로만 다루어지며,

학교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다. 민주시

민교육이 교실 수업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적 태도의 형성, 참여·실천에

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교육과 비교과 활동5) 간의 연계, 학

5) 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히 동아리 활동, 학생
회 등 학생 자치 활동, 지역사회 연계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민주시민성의 핵심은 의무와 권
리에 기반한 ‘자치 역량’에 있으며, 학교 내 자치 활동을 통해 이를 기를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다.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주적 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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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안과 밖의 연계가 더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손병노(2016)은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로서 교사

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교사는 학생에 대한 새로운 존재 규정을 해야 한다. 학생의 판

단과 결정에 교사가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학생에 대

하여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의 생각과 현실적 학생 참여 사

이에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강영혜, 2011). 교사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을 실

시하고 있음에도 학생은 인지하지 못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사와 서

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교사는 학생에

게 하달하는 방식의 일방적인 지시와 전달을 탈피하고, 수업이나 학급 운영 및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을 학교 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 학생들

이 학교 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인정하고,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에서 민주주의

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강영혜, 2011). 같은 맥락에서 오재

길 외(2017)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기획에 참여하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 및 수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사는 학생과 교사 간의 언어

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영달·김재근(2017)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은 “지식의 공동구성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보았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인식 자원 활성화, 자기

주도적 지식의 생성, 수업 공동체 내의 환대(歡待)의 원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성원 사이의 협력적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해야(조영달, 2017)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지식적 측면에서의 이해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

을 통한 기능학습을 강조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적 측면, 인지적 판단

이 실제적인 기능과 활동으로 연결되었을 때 빛을 발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이 개발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강영혜,

2011).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반복될수록 학생들은 사회 및 정치

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실천을 토대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

게 되기 때문이다(이윤주, 2015). 이윤주(2015)는 학생들이 실제적 행동을 반복

하면 그 자체로 체화가 이루어져 성인이 되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 교육에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미국의 학교 행정가 연합회(AASA, 1987)가 펴낸 ‘시민성:

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성공적인 학생자치활동의 사례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운영 전반에서 민주적 원리가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는 것
이다. 교육 활동과 학교 운영 전반에서 민주적 원칙을 실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바자회, 알뜰시장, 예비수업, 스포츠 클럽’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다. 학교에서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적 참여에 대한 자신감과 보람을 심
어 주어 이후 지속해서 ‘참여적 시민’으로 행동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강영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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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표(Citizenship: Goal of Education)’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시민성

은 관람자 적 운동경기가 아니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박가

나, 2007에서 재인용). 운동경기를 아무리 많이 관람한다고 해도 운동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듯이, 민주 시민성도 체험을 통해서 실천력을 기를 수 있다(최현

섭·이인규, 2003).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때는 지식

적 측면에서의 이해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 학습을 강조

하여야 한다. 시민은 학교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이나 내용의 단순한 암기

를 통해서는 길러질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체험이 교육 과정에서 병행되어

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문화·지역사회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 심성보(2017)는 민

주시민교육은 무엇보다 3C가 잘 융합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

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curriculum), 문화(culture), 그리고 지역사회

(community)가 잘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배운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머리에 암기된 지식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비민주적 학교 문

화와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시민교육과 관련된 활동의 범위가 교실 수업을 넘

어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즉, 학교에서만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가 공동체로서 형성되어야 하

며, 지역사회와는 동반자로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가정·시

민단체나 다양한 주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 차원에서의 교육 협치

와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심성보, 2014).

2.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내용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

해 시행하고 진행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1)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

역사적으로 민주주의(democracy)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민주주의의 원형인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노예제 경제의 뒷받침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적 범위의 시민 정치체제이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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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자유 시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

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정치 일반에 관심을 두고 공동생활에 참

여해야 한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성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6)에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를 결합한 입헌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 참여의

확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참여 민주주의7)와, 생활 관계에서부

터 국가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숙의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김선택, 2007; 이재희,

2014).

한편,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생활의 실천원리(삶의 양식)로서의 민주

주의”8)로 정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양식으로서 민주주

의”는 개념 요소의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 다만 공통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도

출해볼 수 있다(장은주, 2015). ⓵자기 의사결정에 의한 자기 지배 ⓶예속(종
속)의 배제 ⓷ 대화·토론·협의·심의와 같은 상호 주관적인 소통 ⓸다수결 원리

와 소수자 보호 ⓹ 가치 상대주의·다양성 존중·관용 ⓺참여 ⓻공공선 추구와

시민적 덕성 ⓼책임 등이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자기 지배, 참여의

요소와 민주주의를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본질로서 여겨지는 ‘자기 지배’와 ‘참여’를 논하

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민의 자기 지배 실현과 그 제도화이다. 헌법 제1조 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에 따

른 결정이 계속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국민주권에

표현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개념은 바로 “자기 결정의 원리”이다. 누구나 자기

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이해가 결정과정에 투입되고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장은주 외, 2015) 국민의 자기

지배는 헌법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국민투표 제도(제130조 제2항, 제72조)와

선거제도(제41조, 제67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가 대표적인 예

이다. 헌법은 국민에게 실제로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6) 자유민주주의는 신체적 자유, 재산권 등 소극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기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반면 참여 민주주의는 정치적 참여, 의사소통의 권리, 사회권과 같은 적극적·참여적 권
리를 중시하며, 인민의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생각한다.

7) 참여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
다. 참여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을 비판하고 참여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
는 민주주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8) 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제도로서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규범적(당위적)이면서
불확정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화되지 않은 민주주의 내지 도덕적 의미
의 민주주의는 대단히 넓은 개념 범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법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제도
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념적이면서 확정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이준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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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다. 민주적 결정 과

정에서 자유로운 참여 보장과 평등한 참여 기회 보장은 민주주의의 본질 중

하나이다. 시민들은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이 정치적 주체임을 깨닫고 민주주의

의 근원적 행위 즉, 주권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참여를

민주주의의 본질로 보는 달(Dahl), 콜(Cole), 페이트만(Pateman), 바흐라흐

(Bachrach), 메이슨(Mason)과 같은 학자들은 정치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

적 제도나 조직에서도 민주적 참여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헌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기 지배의 측면에서 누구나 자기와 관련된 사항

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이해가 결정 과정에 투입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자기 지배’와 ‘참여’는 민주주의의 개

념을 구성하는 기본 권리이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은 생활의 실천원리(삶의

양식)로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제도화되지 않은 일상의 영역에서 ‘자기 지

배’와 ‘참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학교 민주주의의 개념

주권자로서의 국민, 헌법적 시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시민은 이미 존재하

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시민을 어려서부터 훈련할 수

있는 장소이다. 헌법 재판소 역시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

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

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토착화에 이바지(93헌마 192)”할 수 있다고 이

야기한 바 있다. 이는 학교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학교 민

주주의는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 본질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민주주의 원칙

과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구성하는 기본 권리로서 ‘자기 지배’와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를 반영

하여, 학교 민주주의는 “자치”와 민주주의의 지식, 가치, 태도, 원리를 지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본질적 구성 요소로 해야 한다(장은주, 2015).

학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학교의 모든 영역, 즉 학교 시설과 조직·구조,

교육 운영, 교육 방법, 학교생활, 학교 문화, 교육 당사자 사이의 관계 설정과

교류 등에서 구체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제도화되지 않은 일상의 영역에서 “생활양식으로서 민주주의”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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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인 학교 교육에서

는 이들의 자기결정권(‘자기 지배’와 ‘참여’) 행사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

련되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 의견을 가지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 기본법」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기본법」은

위에서 언급한 학교 민주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

육의 요청”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 기본법의 5조 2항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학

교 운영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자치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

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학

생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를 갖는 것이다.

「교육 기본법」

제2조(교육 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

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중략) ②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은 이를 더욱 구체화해 보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7조는 학생의 자치 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4는 학생 인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제 30조 역시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자치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교육의 결

정 과정에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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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

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

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

다.

이처럼 현행 법령 분석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민주주의의 본질은 ‘학교자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실현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 자기-지배, 곧 자

치의 원칙은 ‘참여’라는 형태로 학교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3)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의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학생 집단의 시각을 바탕으로 학교 민주주의의 실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청소년·학생 집단에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민주주

의가 부재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장은주 외, 2015). 첫째, 학생들은 학생자치활

동이 왜곡되어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려면 학교가 민주주의 체제가

제일 잘 갖춰진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교

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서 건의함

을 곳곳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 건의함에다가 건의 내용을 넣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건 안된다.’라고 하면 바로 ‘(논의조차) 안되는

의견’이 되어 버리거든요.”

-최○○(I 중학교 학생) -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학생회가 잘되어 있는 학교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겉만 번지르르하지 리더십 캠프도 많이 가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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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많이 하는 학교이긴 한데요. 사실상 전혀 학생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직접

적으로 회의를 못 하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학

급마다 회의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학생회에 주고 그 회의

록을 정리해서 선생님들한테 갖다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회의 주제까지 정해줘요... (중략) ... 우리가 사실상 건

의하고 토의하고 싶은 내용은 토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의견을 반영한 것을 지금 중학교 일 년 생활해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I 중학교 학생) -

학생들은 학생자치가 형식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았다. 자

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기본적인 의견 수렴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

고 있다.

둘째, 학생들은 학교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동등하게 존

중받지 못하며 그들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학생은 학부모 교사와 함

께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민주주의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 ‘너희들이 주체다.’, ‘너희들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경

험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내에 권력적이고 서

열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를 한다

고 하면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을 동등한 주체로 만

들어 놓지 않아요.”

-고○○(대학생, J 고등학교 전 학생회장)-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그 3주체가 논의가

전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학생회 들어오면서 필요하다

고 느꼈던 부분이 이런 거였거든요.”

-한○○(E 고등학교 학생회장)-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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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박가나(2007)에 따르면 이는 학생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서 비롯된

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 내에서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

행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학생에 대해 ‘학생은 성인들의 책임을 통해 보호되

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제한된 규정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학생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참여 경험이 양적으

로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교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다(김경준,

2004).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주도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형식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청소년들을 장식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민주주의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명목적인 학생 참여를 극복하고 폭넓고 포용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다.

4) 학교 민주주의의 구성요소

본 연구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학교 민주주의 지수 개발연구(장은

주 외 2015)를 참고하여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 면담 영역을 선정하

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 학교 민주주의의 영역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있는

지 조망할 필요가 있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단위학교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보장되고 있는지, 교사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들이 민주

적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 위한

학교 자치, 학생자치, 학교 문화, 인적·물적 자원과 토대, 학교에서 적절한 민주

시민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서 개발되었다(장은주 외 2015: 62-63).

학교 민주주의 지수의 영역은 학교 민주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학교 자

치’와 ‘민주시민교육’으로 규정하고 ‘학교 문화(School Culture)’, ‘학교 구조

(School structure)’, ‘민주시민교육 실천(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actice)’의 3가지 영역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범주화하였다. 학교 민주주의를

3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학교 문화(School Culture)

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제도나 절차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민주적인 문화와 가

치가 학교생활 전반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출

발하였다. 학교 구조(School Structure)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민주시민교육 실천(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actice)은

단순히 특정한 개별 교과목으로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과정 속에서 그리고 학교가 놓인 지역 공동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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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생활을 포함하는 모든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

하였다.

학교 민주주의의 지표는 연구진과 자문 회의를 통해 기본 원칙에 따라 세 가

지 영역을 정한 후, 영역별 지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2차례 걸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9)를 분석하여 구성하였다. 지표 체계는 영역, 중분류, 소

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표 3> 학교 민주주의 지표 체계(장은주 외, 2015: 64)

본 연구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지표 중 민주시민교육 실천(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actice)영역을 토대로 하여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피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은 단순한 특정 개별 교과목뿐 아니라

9) 전문가 패널들은 전체적으로 9개 중분류에 속한 평가 지표들이 학교 민주주의 지표로서 적합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구진은 두 차례 걸친 전문가 의견 조사와 통계 결과를 참고하여 학
교 민주주의 지표 구성안을 수정한 후 확정하였다(장은주 외, 2015).

영역 중분류 소분류

학교 문화

민주적 가치체계의 형성과 공

유

민주적 가치의 형성
가치의 공유와 평가

민주적 소통과 수평적 관계 맺

기

상호 존중
민주적 소통 문화
갈등 해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기초적 인권의 존중
학생 인권
교권
책임 의식

학교 구조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토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재정과 시설)
자원의 배분

민주적 리더십 구축하기
권한과 책임의 민주적 규정
정책 평가
인사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 구축

하기

참여의 제도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민주시민

교육 실천

교육과정 속에서의 민주시민역

량 함양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과정 편성
교육의 평가

학교생활 속에서의 민주시민역

량 함양

학생 활동
학교 민주주의 평가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부모의 참여
사회 민주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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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과정, 그리고 지역 공동체

와 연관된 생활을 포함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따라

서, 해당 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A 혁신학교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과정

속 그리고 학교가 놓인 지역 공동체와 연관된 생활을 포함하는 모든 학교생활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생활양식으로서

의 민주주의를 보고자 하는 본연구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학교 민주주

의 지표 체계(장은주 외, 2015)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의 중분류, 소분류를

참고하여 연구 질문 및 연구 문제, 면담, 자료 해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3. 서울형 혁신학교

혁신학교 정책은 1990년대 후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시작된 교육 주

체의 자발적 학교 혁신 운동에 기반한다. 혁신학교 정책의 주요 근간은 공교육

혁신을 통하여,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누리게 하여 더불어 살아가

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역동성에 근거하여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최창의, 2015). 혁신

학교에 대하여 서길원(2011)은 혁신학교는 구성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

로 한 학교 단위의 ‘아래로부터의 학교 혁신 운동 모델’이며, 공교육 모델 창출

을 위한 선도학교(Pilot school)이자 등대학교로 혁신학교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김성천, 오재길(2012)는 교사들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학교로 보고 있다. 혁신학교는 ‘아래로부터의 학교 혁신 운동 모델’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완성 형태가 아니라 과정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교육

주체 스스로 그 답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학교이다.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 수립 및 추진은 곽노현 교육감이 2010년 6.2 지방선거

에서 당선되면서 시작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를 연차적으로 지정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교육감의 공약 사항으로 제시되었지만,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2014년 6.4 지방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당선으로 혁신학교 정책이 지속

해서 추진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

장하고자 하는 것을 교육적 과제로 보고 있다.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교장과

교사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창의적 학습과 창의

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2020년 기준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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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교이며 이 중 초등학교 169개교, 중학교 43개교, 고등학교 14개교가 혁신학

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체 서울형 혁신학교 중 초등학교가 약 74%에

해당하여, 비중이 가장 높다.

 2019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서울형 혁신학교의 기본 정신은 다음과 같

다.

<그림 2> 서울형 혁신학교의 기본 정신(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서울형 혁신학교에서는 기본 정신으로 ‘자발과 참여’, ‘자율과 창의’ 등을 명시

하여 학생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혁신학교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서울시 교

육청, 2019). 첫째는 학교 운영 혁신이다. 학교 운영 혁신을 위하여 혁신학교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적 학교 운영, 교육 지원팀과

업무 지원팀을 통한 불필요한 학교 업무 감축 등을 세부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세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이다. 혁신학교에서는 학생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는 수

업,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를 과제로 삼고

있다. 세 번째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이다. 학생자치 활성화, 교원학습 공동체

활성화, 학부모·마을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학교 공동체의 문화를 활성화

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재정 지원, 인사지원,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 지원으로는 지정 연차에 따라 혁신학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

다. A 혁신학교의 경우 2019년에 신규 지정된 서울형 혁신학교이므로 평균

인권과
평화

인권, 생명 존중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책임과
공공성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과 교육의 공공적 가치 실현

자율과
창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자발과
참여

자발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 운영

소통과
협력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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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0천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지원으로는 초등의 경우, 신규지

정 첫해 전입 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 전역에서 희망을 받아 배정할 수

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보장받게 된다. 자율학교

로 지정되게 되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

수를 감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삼은 ‘A 혁신학교’는 서울형 혁신학

교로 신규 지정되어, 혁신학교의 기본 정신과 과제 아래에 재정 지원, 인사 지

원, 행정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

1)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연구들이다. 정하윤(2014)은 민주시민교육

을 민주주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능동적, 자발적 시민의 육

성을 위한 정치사회화로 정의하였다. 조찬래(2012)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보편적 원칙으로서 개인 역량, 시민 역량 그리고 민주주의 역량을 핵심 역량으

로 제시하였다. 심성보(2011)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시민권과 시민성을 전

제로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 것이며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개입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내용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

시행하고 진행하는 교육’의 의미로 민주시민교육을 공통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점검한 연구들이다. 예정민(2004)은 초등학교 민주

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보, 교직원 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허영식(2005)은 민주시

민교육의 범위와 경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평가 후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인재(2009)는 민주시

민교육 실태조사를 위해 교사 600명, 학생 1,800명의 샘플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진숙경(2015)는 6,490명의 경기도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 실태조사를 하여, 결과를 정리·분석하였다. 이 부류의 선행연구들은 민주

시민교육 실태를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민주시민

교육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실태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10)하는 경우가 많았다.

10) 진숙경(2015)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대안 마련, 지역 거
버넌스 차원의 개혁, 담당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업무 조정,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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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심

성보(2014)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 상호집단에 기초한 상호작용에 토대

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지역시민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모델을 구축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최성욱·이주미(2007)는 민주시민역량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로 접근하여 지역 차원의 민주시민역량을 연구하였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욱일남(2019)의 연

구에서는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하여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현

황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소통과 상호작용, 관리와 경영, 교사의 전문

성, 교육 활동의 4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사례를 비교

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

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관리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와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의 정책 및 가치관의 방향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교육청과 학교 간, 학교 구성원 간, 부서 간, 학년 간 권한을

고르게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연구회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중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는 경험

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 사례로는, 모의 선

거로 배우는 민주주의와 사회 참여 프로젝트 수업, 학생자치회 사례를 들고 있

다. 이 중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비교과 학생 활동의 변화

로 제시된 학생자치회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교사는 A 혁신학교 학생자치회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발견하나. 첫째, 최다 득표 후보가 회장이 되고, 차 순위가

부회장이 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의 공약이 서

로 다르고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공약을 지켜나가기 어렵다. 둘

째, 대표 학생들은 학생회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구

성 권한이나 자치 예산의 권한 등 기본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지 못

해 실질적인 자치 활동이 불가능하다.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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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팀-Mate제 출마 방식, 결선투표로 선거 방

식을 변경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 활동을 바꾸었

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후보자 토론회 개최,

선거 정책자료집 제작). 둘째, 학생회 집행 권한을 강화였다(집행부

와 학생 대표가 협의체 구성). 셋째, 학생회의 예산 수립 권한을 자

치회에 부여하였다.

욱일남의 연구는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

인 장면을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대훈(2016)은 인문계 고

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시민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의 경험을 연구한 바 있

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노력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연구가 공유되는 것도 단위학교에서 민주시민교

육을 실천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혁신학교11)란 민주적 학교 운영,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서울시교육청, 2015).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이들 학교에서 주제 중심,

학생 중심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민주적인 학교 생태계를 조성함

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

성천, 2011; 백병부 외, 2013: 서영민 외, 2015; 성열관, 이순철, 2011; 옥일남,

2019). 해당 연구들은 혁신학교의 어떤 측면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바탕

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제시하

기 위하여 ‘A 혁신학교’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교

의 어떤 특성, 교사의 어떤 노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

해하고자 한다.

2)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 번째

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리하거나 재정립하고자 한 연구들이다. 최종덕(1997)은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학교 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의 관념

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리한 후 학교가 단

11) 2009년 경기도의 작은 학교들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혁신학교의 사례들이 개발·보급되었
으며, 이 움직임은 점진적으로 확산되었다(김성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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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학습의 장소가 아니며, 학교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윤리적, 정치적, 공민적 

의식을 고양해 민주주의를 생활에 실천하는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작

업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과 교사는 ‘지식인’으로서, 

학교를 민주적 시민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

다. 서용선(2013)은 민주주의의 의미에 따라 그 흐름을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

주의, 심의민주주의로 제시하며 이를 사회과 교육의 시민성인 전통적 시민성,

참여적 시민성, 성찰적 시민성과 연결고리를 찾아 제시하였다. 이상인(2008)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제도적인 차원에 비해서 의식과 

태도의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대하여 일상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의식과 태도, 행위 그리고 관행

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상의 민주화를 위해 요구되는 민주 시민성으로 ‘사회․경제적 위

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려는 성향과 태도, 일상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성향과 태도, 일상

의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하려는 성향과 태도를 제시하였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리

하고자 한 연구들은 공통으로 민주주의를 시민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파악하였

다. 이에 덧붙여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해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학교를 민주시민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다. 교육과정과 교

과서를 민주주의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은지용·정필운(2017)은 헌법 이론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

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준거를 도

출하여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서술 내용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가나

(2012)는 2007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참여 민주

주의’ 적 관점이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정치 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더욱 다양한 참여 사례나 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둘째, 참여 방법의 합법성 문제는 학생들이 토론하거나 조사해볼 수

있는 열린 탐구 주제로 제시할 것, 마지막으로,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과제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해당 연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로 ‘참여’를 주장했으며, 이를

강조하는 관점이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잘 녹아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교과서에서 참여 사례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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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학생의 참여는 그 자체로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직접적 참여는 민주

시민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큰 틀에서는 민주주의의 흐름과 개념에

대해 정리한 연구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교육내용 분석, 교사의 인

식에 대한 분석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흐름과 새로운 개념

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가치에 대하

여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분석에 관한 선

행연구는 민주주의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실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 교

과서가 아닌 학생의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사

례를 통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학교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최근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장은주 외(2015)는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체계와 평가도구 개발을 하였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학교 민

주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학교 자치’와 ‘민주시민교육’으로 보고, 학교 구조

(School structure), 학교 문화(School structure), 민주시민교육 실천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의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학교 문화(School Culture)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제도나 절차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민주적인 문화와 가치가 학교생활 전반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학교 구조(School Structure)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민주시민교육 실천(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actice)은 단순히 특정한 개별 교과목으로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과정 속에서

그리고 학교가 놓인 지역 공동체와 연관된 생활을 포함하는 모든 학교생활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해당 지표 체계는 이론적 연구와

현장의 요구를 수합하여 만들었다. 이론적으로는 헌법, 현행 법령, 국제 인권

규범 등의 근거와 요구수준 학교 민주주의 지수에 관하여 독일과 영국의 사례

를 분석하였으며. 현장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학교 민주주의’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들을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 문항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학교 민주주의를 평가하기 위한 3개 영역 중 하나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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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민교육 실천’영역을 바탕으로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민주시민교육 실천

은 <교육과정 속에서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학교생활 속에서의 민주시민역

량 함양>.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로 다시 분

류된다. <교육과정 속에서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이라는 중분류에서는 교육과

정의 편성에서의 학생 참여 기회 보장, 교육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통해 학생

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학교생활 속에서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에서는 동

아리 활동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역량을 함양할 교육 기회

가 제공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

주시민교육>이라는 중분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시민교육에 대한 학

교의 지원, 사회적 문제에 대해 활동을 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표 4>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의 지표 분류 및 평가지표(장은주 외, 2015)

본 연구에서 장은주 외(2015)의 학교 민주주의 지수 중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

역을 바탕으로 연구의 틀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

주시민교육을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방안을 살펴보

영역 주요 내용 평가지표

교육과정 속

에서 민주시

민역량 함양

·교육내용과방법

지식과 실천을 통합한 민주시민교육의 활

성화
민주시민역량을 내면화할 수 있는 수업 방

법 활용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과정편성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학생 참

여 기회 보장
·교육의평가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다양한 평가

학교생활 속

에서의 민주

시민역량 함

양

·학생활동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보장 및 지원
민주시민성의 실천 및 경험을 위한 다양한

활동
·학교 민주주의 평

가
주기적인 학교 민주주의 진단 및 평가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

민교육

·지역사회와의협력
지역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학교 밖 아동/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의참여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

여
·사회민주화에의기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자발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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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 지표 체계는 단위학교의 총체적인 민주주의 수

준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 체계다. 따라서 “A 혁신학교”라는 하나의 단

위학교를 살피기에 적합한 지표 체계이다. ‘학교 문화’, ‘학교 구조’, ‘민주시민교

육 실천’ 중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단

위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참고하여 학교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교 민주주의 지수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피는 것은 본 연구가 살피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영역 위치

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독일의 경우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학교의 특징: 목록”

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은 독일 연방 차원의 공식 문건은 아니지만, 여러

주에 걸친 교육 전문가들이 합의에 기초하고, 여러 주의 사범 연구소와 NGO

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신력 있는 문건이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많은

젊은이가 신나치주의에 경도되는 현상 등을 경험하며 정치교육에 대한 근본적

인 성찰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정치교육이 지나치게 분과 학문적 접근에 매몰

되어 있었으며 역량과 행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개념 아래 민주 시민의

형성을 위한 교육을 교육 전반, 그리고 수업을 넘어서는 학교 전체와 관련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목록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이 목록은 ‘민주

시민교육’ 또는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학교 지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초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살아 있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록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학교의 질적 영역과 질적 특징을 제시

하고 있다. 영역은 외적 조건에서 성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6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질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옥일남, 2019).

<그림 3>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질적 특징(옥일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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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은 5영역이다. ‘학습문

화’ 영역은 학교의 커리큘럼이 민주시민역량을 체계적으로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짜여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학습 과정을 스스로 조직하고,

학습 과정과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교과 학습 이외에 수업과 학교생활, 학교 밖 프로젝트처럼 공식적·비공식

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을 서로 연결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학교는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무 형식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서로 연결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 교육 활동을 결합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행

함으로써, 학생들은 일상 경험 속에서 자기 결정권을 체험하게 된다.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원리와 가치가 학교라는 생활공간의

운영 원리와 합치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민주적 토론 문화, 단위 학교 내

학생자치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치 활동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체화하게 된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무 형식적 맥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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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학습을 서로 연결한다(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맥락의 학습 결합).

학생들은 수업뿐 아니라 학교생활 및 학교 외부의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해 학습해 나가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자

신의 활동을 학교 내외에 공개하고, 토론을 주도하며, 공론장 안에서 이루어지

는 논쟁에 참여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작

업과 결과를 학교 내외에 선보일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와 과제

가 학교에서 학습을 위한 구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은 이 속에서 민주

주의 행동 역량을 발전시키게 된다.

<표 5>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질적 특징2 (장은주 외, 2015) 재구성

독일의 목록은 학교의 외적인 설립조건에서부터 세부적인 학습 문화까지 학

교 민주주의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전반을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민주

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론적(holistic) 접근을 바탕으로 교과 활동 및 비

질적 기준 세부 사항

비공식적,

공식적,

무형식적

학습의

결합

-수업과 학교생활 및 학교 외부의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은 학교에 의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촉진되고 서로

연결된다.

-학급평의회, 학교 의회와 같은 책임 분산의 요소들

-공간, 학교 부지, 휴식, 점심 급식 등의 운영 계획, 참여를 통

한 학습

-공동체 운영에 대한 공개적 토론에 참여

-문건과 프리젠테이션을 동반한 “큰 정치”에서 프로젝트 참여

(학교의)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참여하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의 작업과 학교 결과를 학교 내외

에 선보인다.

-그들은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학문의 대표자들과 토론을

개최한다.

-학교는 레토릭, 사회, 그리고 시각화를 교육하는 데 있어 연

습의 장을 제공한다.

-시간 구조는 학교에서 정기적인 발표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

-공개(발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교사로부터 학습제공의

구성요소로서 이해된다.

-공동체 탐색과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 수집은 커리큘럼 내에

정착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와 과제가 학교에서 학습을 위한 기회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는 참여를 통해 학습프로그램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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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활동, 그리고 학교 문화 전반에서 민주적인 교육 철학과 가치가 일관되게

구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혁신학교에 관한 연구

혁신학교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혁

신학교의 개념과 의의를 분석하는 연구 흐름이 있다. 성열관·이순철(2011)은

혁신학교를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혁신학교를

새로운 교육 운동으로서 조명하고 있다. 김성천(2012)은 혁신학교의 이론적 배

경과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실천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진화(2013)는

혁신학교의 역사적 맥락 및 현황 등을 살피고 혁신학교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혁신학교의 전개 양상, 개념, 구체적인 사례, 실천전략

등을 담은 저서나 연구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혁신학교의 성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흐름이 있다. 혁신학교의 성

과에 대한 연구는 혁신학교 정책을 처음 실시한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이광호 외(2012)는 혁신학교 운동의 새로운 발전 과제와 전망을 혁신학

교 초기 3년 경험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성기선 외(2014)는 경기도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 종단 연구 자료를 분석한 후,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학교 만족도, 교사 만족도, 효능감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백병부 외(2014)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교육격차 감소의 차원에서 접근하

여 혁신학교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 종단연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에

서는 일반 학교보다 혁신학교가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엄정영

(2013)은 전라북도 혁신학교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혁신학교 교사 및 학생, 학

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 학교보다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박일관(2014)은 전라북도 혁신학교 4년을 정리하여, 학교 문화 및

교육과정, 수업의 변화 등을 질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혁신학교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혁신학교의 총괄적인

성과를 살펴보면서 부분적으로 수업 혁신을 다루고 있거나(김수경, 2011; 나민

주 외, 2013; 이윤미, 2013), 배움의 공동체 모델이나 협동학습 모델과 같이 특

정 수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김현섭, 2013; 노상우, 2015).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이들 학교에서 주제 중심, 학생 중심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에 긍정

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김성천, 2011; 백병부 외, 2013: 서영민 외, 2015;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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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 이순철, 2011).

선행연구들은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다. 혁

신학교의 경우 학생의 수업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길현주, 2014; 경기도교육원,

2012; 이형빈, 2014),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학습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다(이윤미 외, 2012).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살펴보기에

일반 학교보다 혁신학교가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혁신학교는 교육과

정 재구성, 인성·생활지도, 학교 문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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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질적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인식적 기초를 설명한 후, 연구 방법으로 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의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1. 연구 방법론

1) 연구의 인식적 기초

교육에 관하여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에 따라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자신의 이론적 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법과 연구방법론은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과 별개의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조영달, 2015). 따라서,

연구의 기저에 있는 인식적 기초를 이해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

다. 철학은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을 어떻게 설정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

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형성한다. (조흥식, 2015)

연구자가 사용하는 연구기법이나 연구방법론, 이론적 관점 및 지식의 형성에

관련된 인식론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연구자의 인식적 기초를 연구 방법

의 제시 이전에 밝히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를 구성하는 인식론은 첫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이다. 상징적 상호작

용이론은 ‘자아’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개인

이 소유하는 지식 및 의미는 세상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여하는 세

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지식과 의미는 사람들과

그들이 해석하는 세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지식과 의미는 사람들

의 실제 행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전달된

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대화와 의견 교환의

과정을 통해 연구 텍스트를 생성하였다.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 상호작용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론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구성주의다. 본 연구는 교사의 관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와 맞닿아 있다. 구성주의는 삶의 의미는

그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단지 사실 자

체가 아니라 그 사실에 담겨있는 의미나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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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험의 순간에는 그 일이 왜 일어났

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

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경험의 순간이 지나고 반성하며 그것을 성찰할

때 그 의미를 반추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면담을 통해 A

혁신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시민

교육 실천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에 담겨 있는 의미를 교사의 관

점을 통해 듣게 된다. 이는 지식에 대하여 연계적이고(connected), 관계적이고

(relational),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구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의 사례를 연구한다

는 점에서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

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접근의 하나로서, 연구자는 하나의 사례 또는 경계

를 가진 여러 사례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원(예: 관찰, 면담, 시청각 자료, 문

서,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방법이다

(Cresswel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이 구체적으로 이

루어진 A 혁신학교를 연구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은 A 혁신학교에서 근

무하고 있는 교사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민

주시민교육을 직접 수행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교

사들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자치일지와 같은 문서와 기록물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

용하여 사례 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는 표준이 될 만한 보고 형식이 없다(Merriam, 1988: Cresswell,

2007). 여러 선행연구에서 질적 사례 연구를 채택하였지만, 자료 분석 방법에는

표준이 될 만한 형식이 없었다.12) 옥일남(2007)은 실행 연구의 방식, 안보형

(2016)은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렴·검토·정리하는 방식, 최윤정·김예지(2015)

는 귀납적 코딩(Inductive coding)과 연역적 코딩(Deductive coding)의 방식을

12) 옥일남(2007)은 ‘사회 참여 학습’의 사례 연구를 함에 있어 진행한 절차에 따른 자기 기술적
서술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자는 ‘사회 참여 학습’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실행
연구(action research)의 방식을 취하였다. 안보형(2016)은 ‘인문 사회 영재’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
서는 자료를 분석할 때, 컴퓨터를 이용한 코딩이 아닌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렴, 검토, 정
리하는 방식의 코딩 작업을 채택하였다. 인문 사회 영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문사회 영
재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최윤정·김예지(2015)는 미국 고등학교 금융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귀납적 코딩(Inductive coding)과 연역적 코딩(Deductive coding)을 함께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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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자료 분석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질적 사례 연구를 채택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 학교의 사례를 교사와

면담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이지만 이를 바

탕으로 A 혁신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주된 연

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면담 자료, 학교 교육과정 문

서, 운영 계획, 예산 계획, 학생자치 일지, 어린이 기자단 신문 등의 다양한 자

료를 바탕으로 A 혁신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 학교의 사례를 교사와

의 심층 면담 자료, 다양한 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 자료는 컴퓨터를 활용한 코딩 작업

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코딩하게 되면 면담 자료가

맥락에서 분리되어 의미가 손상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의

맥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 학교생활,

지역사회(학교 안과 밖의 연계)에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코딩 작업이 아닌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렴,

검토, 정리하는 방식의 코딩 작업을 채택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해석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반성할 기회를 얻었으며(김영천, 2016),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동료 2명에게 자료 해석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과 의미 이해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

교육 실천 사례를 생생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1) 윤리적 고려사항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모집 문건에 연구 목적과 참여내용, 참여 기간, 참여 방법

등을 명확하게 밝혔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결

정에 의하여 연구 참여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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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설명서와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설명서와 동의서에는 연구 참

여자가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어도 어떤 불이익도 없으며 관

련 연구 자료도 즉시 폐기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윤리적인 고려를 하였다. 첫째, 진행 과

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언제든지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

정이 어떠한 해도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참여자

가 참여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면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A 혁신학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본

논문에 A, B, C 등의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

육 실천 사례를 보여주는 문서자료를 활용할 때, 학교의 이름이나 연구 참여자

의 신상이 노출될 만한 부분은 알파벳으로 처리하여, 연구 참여자나 학교의 이

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즉 신분과 소속이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연

구 참여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셋째, 전사를 할 때 전사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왜곡

되어 표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전사는 면담이 끝난 후 12시간 이내에 이루

어졌으며, 3회 이상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전사를 하여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또한 전사가 끝난 후에, 1차 연구 텍스트를 작성한 후 등 연구의 과정마

다 면담 내용을 포함한 자료의 분류와 해석이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점검 및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논문에 반

영되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

쳤다.

이는 탐구 전반에 걸쳐 관계적인 방식으로 윤리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는 대개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자와 연구자

에 의해 협상된 책임성으로 생각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 목적

을 생각하는 것, 참여자와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어떤 현장

을 공동 구성하는지, 연구 참여자와 함께 어떤 현장 텍스트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의 모든 과정은 이러한 맥락에

서 윤리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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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의 배경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연구 참여자의 소속 교육청 및 근무 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A, B, C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교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2015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

였으며, 2018년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 학생의 민

주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18학년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은 아래와 같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태도 교육을 토대로

주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교 시민’13) 역량교육을 지향하

고 있다. 영역별 목표와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민주시민교육 실행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 및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료 및

개발 보급, 학교 민주주의 지표 적용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다. 둘째, 체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시민 실행력 공유를 위하여 지원청의 학

교 민주시민교육 특색활동 지원 및 민주시민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셋

째,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워크숍 등을 시행하였다. 학교 관리자 워크숍은 학교별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장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함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태도 교육을 토대로

주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교 시민’ 역량교육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들

에게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듀팡, 교육

뉴스, 2017).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

본 계획에서도 학교 시민들의 중간 리더십14)이 성장,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자

치와 학교자치, 교육 혁신과 상호보완하며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3) 학교 시민이란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일컫는 말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 6797호)

14) 중간 리더십(Leadership from the Middle): 중앙집권적 탑다운(Top-down)과 다수결을 전제한
바텀 업(Bottom-up)이 결국 시스템 개혁을 가져오지 못한 후,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들
(Middle-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전문성 신장과 상호연계, 전방위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의
실질적 개혁을 이루려는 시도에서 핵심이 되는 리더십 개념(「Leading from the Middle:
Spreading Learning, Well-being, and Identity Across Ontario」, Council of Ontario
Directors of Education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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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8학년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서울시교육청, 2018).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중·고교

에 학생자치를 위한 학생 참여 예산제 등의 학생 자율 예산제, 서울 학생의 민

주적 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사회 참여 토론 수업,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사

회를 기치로 한 책·함·성(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독서) 프로젝트, 다문화 적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태도 교육을 토대로

주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교 시민’ 역량교육

<역점 과제>
◦ 민주시민교육 체계화를 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행 기반 조성
-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 및 교원 역량강화 사업 확대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체제 구축

- 학교 실정에 맞는 초·중·고등학교별 학교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운
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6797호, 2018. 1. 4.

제정))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내재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및 체험 중심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영 역 주요 과제

민주시민교육
실행 기반 조성

‣ 학교 민주시민교육 주제별 ·권역별 포럼 운영
‣ 학생 중심 학교 민주주의 지표 적용 시범 운영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및 자문관 제도 운영
‣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체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학생시민 실행력 공유를 위한 서울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
‣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민주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업무협약 기관과 함께 하는 법 교육 내실화
‣ 지원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특색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핵심교원 양성 연수 운영
‣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연구회 지원 사업 운영
‣ 학교 민주시민교육 학교관리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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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지원에서 진일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시민교육

내실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에듀팡 교육 뉴스, 2017)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② A 혁신학교의 특성

· 서울형 혁신학교

A 혁신학교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를 학교 교육 목표로 삼고 있

다. A 혁신학교는 서울형 혁신학교15)로 2019년 지정되었다. 서울형 혁신학교

란,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

공동체로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민주주의의 원

리를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며, 학부모·학생·교사의 민주적 관계 형성

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1년 시작되어 지속적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 40

개교, 2012년 80개교, 2013년 120개교, 2018년 200개교가 넘었으며, 2020년 기

준으로 총 226개교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형 혁신

학교 중 초등학교가 74%에 해당하며 비중이 가장 높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

교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요청, 구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교별 평균

4,500∼5,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 환경

지역 환경 측면에서, A 혁신학교 주변은 연립 주택, 시장, 역사 주변에 위치

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당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었다. 오래전부터 도로가 형

성된 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며, 횡단보도가 많아 학

생들이 등·하교 시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등·하교 시 학부모회의 지도와 교사

의 지도가 지속해서 필요하여,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학생 실태 측면에서, 학생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맞벌이 가정이

많았으며, 다문화 가정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또한, 생활 보호 대상 아

동 및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보호 시설 아동이 전체 아동의 20% 정도였다.

그래서 보호자의 자녀 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초 학습 부진의 발생이 높고,

학교에서 추가적인 학생의 학습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학부모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A 혁신학교의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학교

15) 2020.3.1. 기준으로 초등학교 169개 학교, 중학교 43개 학교, 고등학교 14개 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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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높은 가

정과 아주 낮은 가정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를

열 경우 참여하는 학부모가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와 협력하여,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주제별로 교

원학습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기 연수와 각종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저 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학년 조직 시 경력을 고려하여 배치 운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학년 및 학년별

로 교육 활동 팀이 구성되어 수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업무지원

팀과 교육 활동팀으로 분리되어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교육과정의 특성

서울형 혁신학교가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

력하는 교육문화 공동체”(서울시교육청, 2015)라고 언급하였듯이, A 혁신학교

에서는 학교 교육목표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로 삼았으며 이를 위

하여 학교 구성원의 학교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 중 일부 발췌]

A 혁신학교에서는 서울교육지표를 바탕으로 교직원 회의, 학생자치회, 학부모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A 혁신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인 학생·학부모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학교장 경영관에 ‘교육공동체(학생·교원·학부모)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경영’을 추구함을 밝혔다. 학교 관리와 경영에 있어 관리자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옥일남, 2019). A 혁신

학교의 관리자는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이해에 중

점을 두고 있음을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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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 혁신학교 중점 교육 활동

둘째, 2019학년도 중점 교육 활동으로 학생자치, 교사 자치, 학부모자치를 제

시하였다. A 혁신학교는 학생자치의 실천과 체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 의

식을 함양하고, 학부모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참여 활성화로 학생의 교

육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 교육 활동 및 학교 교육 계획 등 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학생과 함께 결정·평가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 성과를 공유할 것을 학교

의 중점 교육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A 혁신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주도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학생 자치

활동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학생 주도의 행사 기획 운영을 할 것을

교육과정 실천 내용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또한 학부모 주도의 교육 활동을 위

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부모 연수

및 체험활동을 추진할 것을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해두고 있으며, 학부모의 자

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회 자치활동의 운영비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다.

A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학교장 경영관, 중점 교육 활동, 예산 편성 등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A 혁신학교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인 학생·학부모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교 교육 목표에서 밝혔듯이 A 혁

신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학교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는 학부모의 주체적인 학교 교육 활동 참여, 학생들의 학교 정책 결정

참여와 자율적인 사업 기회 보장, 학교와 지역사회 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과제로 삼은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정책과도 협치하는 부분이 있다.

· 주간 행사 운영 계획

A 혁신학교의 전반적인 특성은 주간 행사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방송의 명칭은 학생자치 방송

으로 첫째 주 월요일에 실시되고 있었다. 둘째, 매주 화요일 교재 연구/ 교원학

습 공동체 활동 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제별로 교원학

중점 실천과제 성취 목표

1. 참여하는 학생
학생자치의 실천과 체험을 통해 성숙한 민
주시민의식을 함양한다.

2. 소통과 나눔이 있는 교사
학생 교육 활동 및 학교 교육 계획 등 학
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함께 결정․평가하
며 다양한 교육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3. 스마트한 학부모
학부모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참여
활성화로 학생의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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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공동체가 구성되어 매주 화요일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

다.

<표 7> A 혁신학교 주간행사 운영 계획

요 일 월 화 수 목 금 비 고

아침활동
08:45-08:55

음악방송
(동요)

음악방송
(팝)

음악방송
(동요)

음악방송
(국악)

음악방송
(클래식)

학생자치
방송시간
(첫째주)

아침독서10분
“모두함께읽어요. 그냥읽기만해요!”

사정에 따
라 시간을
조정 할
수있음주간활동

소통과
나눔이있는
교직원협의회
셋째주/연수
(15:00-)

교재연구/
교원학습
공동체활동
(15:00-)

교재연구
(15:00- )

동아리활동
학급어린이회
(격주)

전교어린이회
(격주)

부장협의회/
동

학년협의회
(15:00- )

자율연수
(15:00- )

비고
* 소통과나눔이있는교직원협의회는월 1회고정, 그외토의할내용이있을경우
수시로실시한다.
*학생자치방송시간은월 1회(첫번째월요일) 실시한다.

셋째, 학교 구성원이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의회 시간이 정해져 있

었다. 교사들 사이의 소통을 위하여 매달 셋째 주 소통과 나눔이 있는 교직원

협의회가 열리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매주 부장협의회 및 동 학년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 사이의 소통을 위하여 2주마다 학급 어린이회와 전교

어린이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 혁신학교에서는 소통과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사이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A 혁신학교의 2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교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소통과 나눔이 있는 교직원 회의’ 및

학년 협의회, 보직교사 협의회 등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참

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의, 결정된 사항을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고 평가16)하였다. 교과 협의회의 활성화, 교사들 간 토론의 일상화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준다(옥일남, 2019). A 혁신학교에서는 소통

16) ‘소통과 나눔이 있는 교직원 회의(월1회)’ 및 학년 협의회, 보직교사 협의회 등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의, 결정된 사항을 학교 운영에 실질
적으로 반영한다는 설문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에 83.87%, ‘그렇다’에 16.13%의 교원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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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

다.

3)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및 특성

연구의 참여자는 A 혁신학교의 교사이다. 민주시민교육실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선정하고자, 연구하고자 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정하였다. 혁신학교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혁신학교

에서는 주제 중심, 학생 중심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

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이라는 결

과를 보인다(김성천, 2011; 백병부 외, 2013: 서영민 외, 2015; 성열관, 이순철,

2011). 따라서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민

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갖거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목적적

또는 의도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이라고 한다(조영달, 2015a).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혁신학교 수업 연구회 회원을 통하여, 민

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혁신학교를 추천받았다. 그 후 A 혁신학교의

교사 중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

정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A 혁신학교에서 근

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둘째, A 혁신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대한 사

례를 풍부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이다.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대한 사례를

풍부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A 혁신학교의 업무 분

장표를 참고하였다.

A 혁신학교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크게 교육 활동팀과 업무지원팀으로 나

뉘어 학교 교육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교육 활동팀의 경우 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년 행사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업무지원팀은 교육 활

동팀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기획, 교육행정, 학생자치, 학교 방

송 등 학교 업무의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면담 대상자를 선

정할 때, 전반적인 학교의 교육 활동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팀 1명과

업무지원팀 2명을 면담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A 교사는 31세로 첫 번째로 발령받은 학교가 A 혁신학교이다. A 혁신학교에

서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A 혁신학교의 업무전담팀을 맡고 있다. A 교

사는 교과 전담 교사이며, 학생자치·방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학생 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A 혁신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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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점을 두어 실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A 교

사가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

져 목적 표집하였다.

B 교사는 35세로 두 번째로 발령받은 학교가 A 혁신학교이다. A 혁신학교에

서 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전담팀을 맡고 있다. B 교사는 민주시민

교육에 평소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된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으며, A 혁신학

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부

모·학생·교원이 모두 참여하여 발행하는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업무를 맡고

있었다. 따라서 B 교사가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

라 여겨져 표집하였다.

C 교사는 49세로 이전에 혁신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이다. C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혁신에 관심이 많아, 이전에 근무했던 혁신학교 교원

들과 함께 혁신학교 수업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C 교사는 평소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심이 많아, 매년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C 교사는 A 혁신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또한 학부모 자치와 관련된 업무 및 6학년 부장 교사를 맡고 있었다. C 교사

의 경험을 통해 A 혁신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어떻게 하

고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

<표 8>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직 경력 담임 여부
성별 나이 소속 학교

A 여 31세

A 혁신학교

5년
교과 전담

(업무전담팀)

B 여 35세 8년
교과 전담

(업무전담팀)

C 여 49세 25년
6학년 담임

(교육 활동팀)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벗어나 이루어질 수

없다(조영달, 2015a). 질적 연구의 연구 결과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에 의한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공감대(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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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

자는 이 전에 혁신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와 공감대

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해

하고 연구자 자신이 이해한 것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조영달, 2015a). 또한, 연구자는 면담 질문이 연구 참여자의 민주

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유의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면담 자료이다. 면담 자료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대한 현장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A, B, C

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interview)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의 영역은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문

헌 검토를 바탕으로 장은주 외(2015)에서 제시한 영역 분류를 활용하였다. 구

체적인 면담 영역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면담의 영역과 주요 내용(장은주, 2015의 체계 참고)

교육과정 속에서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영역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에서의 학

생 참여 기회 보장, 교육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

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사례에 대하여 확인하

였다. 학교생활 속에서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영역에서는 학생 활동에 대하여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부모의 참여와 관련한 교육 경험을 보

영역 주요 내용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역량 함양)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과정 편성

·교육의 평가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학교생활 속에서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학생 활동

·학교 민주주의 평가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부모의 참여

·사회 민주화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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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면담의 과정은 Schuman(1982), Seidman(2006)의 면담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

되었다. Schuman(1982), Seidman(2006)은 공통으로 좋은 면담을 위해서, 적어

도 3번 면담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Dolbare와 Schuman(1982)은 첫 번째 면담

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정립하고, 두 번째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자

신의 경험 속에 일어났던 맥락 속에서 그 경험의 세부적인 내용을 재구성하도

록 하며, 세 번째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경험이 갖는 의미를 반영

해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영천, 2012에서 재인용).

위에서 언급한 면담 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3번의 면담을 하였다. 첫

번째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민주시민교육 실천 양상의 전반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도록 면담을 하였다. 두 번째 면담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번째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민주

시민교육 실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3

번의 면담을 진행할 때에, 횟수나 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참여자의 상황

이나 면담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

여자 A와는 총 4번의 면담을 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는 11월에 진행되었으며 개별 면담(individual interview)은

인터뷰 1회당 평균 6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면접에 집중할 수 있고 녹음이 용이한 곳에서 진행되었다. 주로 연구 참

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A 혁신학교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A 혁신

학교에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 실천이 담겨 있는 학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할 때는 녹음기를 통하여 녹음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인터뷰 기록지를 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을 펜으로 기록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 12시간 이내에 녹음한 자료를 3회 이상 반복하여 들은 후

녹음파일을 전사하여 문서자료로 변경하였다.

심층 면담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또한 현장 텍스트의 추가적인 수집을 위하

여 인터뷰 이외의 메일이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또한 면

담 자료 이외에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이

담겨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어린이 자치 방송 시나리오,

학생들의 자치일지, A 혁신학교의 어린이 기자단 신문, A 혁신학교의 교육과

정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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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방법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 3명의 모든

녹음 파일을 전사하여 문서자료로 변경하였다. 면담을 전사하여 문서 자료로

변경할 때에는 어떠한 첨가나 배제도 하지 않고 면담 자료를 그대로 전사하였

다. 전사를 할 때 인터뷰를 마친 후 12시간 이내에 녹음한 자료를 3회 이상 반

복하여 듣고 전사를 함으로써, 어떠한 분석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자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의 맥락을 그대

로 읽어내고, 연구자의 연구 텍스트의 왜곡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전사한 자료와 수집된 현장 자료(어린이 자치일지, A 혁신

학교 학교 신문, A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예

비 범주를 만들었다. 이후 자료들을 다시 반복하여 읽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

를 수집하여 자료를 범주화하였다.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이라는 연구 주제의

특성상, 교육 활동에 따라 전사 자료와 문서자료를 범주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세계 여러 나라 박람회’, ‘소규모 테마 여행’, ‘A 혁신학교 신문’ 등으로

전사 자료와 문서자료를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1차로 분석된 연구 텍스트를 바

탕으로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차 연구 텍스트는 다시 장은주 외(2015)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

한 민주시민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과정 편

성, 교육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으로 분류하였다.

학생 활동, 학교 민주주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으

로 분류하였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 학부모의 참여, 사회 민주화에 기여와 관

련된 내용은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즉흥적으

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뒤섞여 있는 면담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연구 텍스트에 어떤 첨가나 배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2차 텍스트를 만들었다.

연구자는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과 시간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2차 연구 텍스트

를 다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의미한 구절을 발췌하여 나열하였다. 이 과정에서

맥락에 맞게 수집한 문서자료를 함께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시 연구 텍스트의

맥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사 자료나 문서 자료를 그대로 옮기고자 노력하였다. 이

후 연구자가 자료로부터 끌어낸 추론이나 해석을 덧붙이는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가 끌어낸 추론이나 해석은 연구 참여자의 면담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

료를 해석할 때에는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의 의미를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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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신빙성 확보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서 논의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도, 타당도 측

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목적은 ‘이해(understanding)’

에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와 해석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 현상에

점점 깊이 다가간다는 ‘이해도’의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조영달, 2015a). 연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신빙성 확보를 위하여 풍부하고 구체적인 서술을 하였다. 심층 면

담 과정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녹음 자료를 전사한 뒤 여러 번 검토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서술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어느 부

분이 연구 참여자가 말한 것이고 어느 부분부터 연구자의 해석이 시작되는 것인

지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또한 면담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실천 양상에 대

하여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추

가로 질문을 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풍부한 서술을 하고자 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검토하였다. 면담 내용을 포함한 자료의 분류와 해

석이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점검 및 확인하는 과

정을 통해 자료와 분석 결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관찰 대상이었던 연

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발견을 입증해주면 연구자의 주장은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조영달, 2015b) 이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부적절한 의미 부여를

막고, 연구자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사가 끝난 후 매

번 인터뷰자료를 연구 참여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반응을 검토하였다.

셋째, 자료의 삼각 구도화를 활용하였다. 삼각 구도화는 특정 방식이 지닐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줄이면서, 일종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다.

삼각 구도화는 다른 종류의 자료나 다른 방식을 서로 비교하여 그들이 서로 협

응하는지를 보는 방법이다(조영달, 2015a). 본 연구에서는 방법 간 삼각 구도화를

활용하여 연구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교사와의 면담 자료, 학교의 교육과정

문서자료, 학교 신문, 학생의 자치일지 등 서로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같은 이해에 도달한다면 자료 이해와 해석의 타당성이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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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 이해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져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공동체이

며 생활공동체이기도 하다. 민주적인 삶은 수업 장면과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

야 하며, 이는 교육과정, 학교생활, 지역사회라는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전반에 거쳐 영향을 미친다. 본 장에서는 교육과정, 학교생활, 지역사회라

는 장소를 바탕으로 A 혁신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를 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의 흐름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A 혁신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하여 학교에

서 배운 민주시민역량이 사회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속에서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에서의 학

생 참여 기회 보장, 교육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

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 혁신학교에서 실천한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로는 크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세계 단원의 프로젝트 수업이다. A 혁신학교에

서는 지식과 실천을 ‘통합’하기 위하여 6학년 2학기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

이 교육내용과 방법 면에서 자신들이 배울 내용과 방법의 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두 번째로 소규모 테마 여행이다.

A 혁신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소규모 테마 여행이라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

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부여받았다.

1) 6학년 세계단원 협력 수업

6학년 2학기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단원은 세계 여러 대륙과 나라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

도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된 단원이다. 이 단원은 대륙과 세계 주요 국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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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적인 지리 정보,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지역적 특성 등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지

녀야 할 지구촌 적 시각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둔 단원이다.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6사07-01] 세계 지도, 지구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 자료

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고,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6사07-02] 여러 시각 및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 및 범위, 대륙별 주요 나라의 위치와 영토

의 특징을 탐색한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를 탐색한

다.

[6사07-04]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인문적 요인을 탐구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6사07-05]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정치·경제·문화 면에서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탐구한다.

[6사07-06] 이웃 나라들(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적·인문적 특성

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

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지식 측면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공간 표현 자료의 특성

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국가의 자연적·인문적 특

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기능 측면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기초적인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며, 가치·태도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생

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단원은 세계시

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국가, 세계를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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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기능, 가치·태도의 습득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6-2 사회과

지도서의 단원 목표에도 잘 드러나 있다.

<표 10> 6-2 사회과 지도서(교육부, 2015)

A 혁신학교의 6학년 교사들은 수업 연구를 위한 동 학년 협의회가 활성화되

어 있었다. 이 단원의 지도 방법에 대하여 동 학년 협의회에서 논의하던 중 교

사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세계’라는 주제는 늘 고민거리 중의 하나였어요. 가르치는 깊이

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또한 학생의 역할에 대하

여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단원은 잘못 가르칠 경우 학생

들에게 세계에 대한 지식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죠.

[2019.11.23. 2회차 면담, C 교사]

지식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 나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기후의 특징과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

습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와 이웃한 나라 및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

문 환경을 설명할 수 있다.

기능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여러 대륙

과 대양, 나라의 특징을 조사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

습을 조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의 생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및 관계 깊은 나라의 교류 모습을

조사할 수 있다.

가치·태도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실제 생활에 활용

하는 태도를 기른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이웃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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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교사들은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 교육 방법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자

신이 속한 국가, 세계를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저희는 6학년 학생들에게 기존의 분절된 수업은 배움에 대한 흥

미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고 봤어요. 학생들이 배움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수업해야 할까를

논의했어요. 그래서 조사 학습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학생이 선

정하고 만들어가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발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을 하고자 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계획한 거죠.

[2019.11.23. 2회차 면담, C 교사]

프로젝트 수업의 큰 틀은 6학년 교사들의 동 학년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되었

다. 프로젝트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반별로 박람회를

진행할 대륙을 선정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한 국가를 정해 4주 동안 조사하여

개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셋째, 개인별 과제를 발표한 후 학급 내에서 박람

회 계획을 세우고, 팀별 역할을 분담하였다. 넷째, ‘세계 여러 나라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림 5> ‘세계 여러 나라 박람회’ 프로젝트 수업의 흐름

1단계로 각 반별로 선정한 대륙은 다음과 같다. 6학년 1반은 유럽, 6학년 2반

은 아프리카, 6학년 3반은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 6학년 4반은 아시아, 6학

1단계: 반별 대륙 선정

↓

2단계: 개인 장기 과제 제시

↓

3단계: 박람회 계획 세우기(반별)

↓

4단계: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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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반은 남아메리카를 맡았다. 이때 학생들이 다양한 대륙과 대륙에 속해있는

나라에 대하여 비교해보고, 세계 문화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반 별로 대

륙이 겹치지 않도록 선정하였다.

2단계로 개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4주의 시간이 주어졌다. 단원의 성취기준에서는 ‘여러 나라나 지역의 사례,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조사하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단원의 목표에서는 ‘여러

대륙과 대양, 나라의 특징,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하기’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원의 성취기준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

에게 개인 과제가 부여되었다. 학생들은 반별로 선정한 대륙 속에 있는 국가

중 자신이 조사하고 싶은 국가를 하나 선택하여, 조사해 오게 되었다. 이때, 교

사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조사 학습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과연 주제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해 온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정보

를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지 않은 긴 분량의 과

제물, 대충 짜깁기한 과제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물 같

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사학습을 하되 충실하게 하려면 교사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

각했죠.

[2019.11.23. 2회차 면담, C 교사]

교사들은 조사 학습의 방법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동 학년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정한 개인 장기과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아래 제시된 보고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자신이 관심 있

는 나라를 조사해 오게 되었다.

<개인 과제> 관심 있는 나라 보고서 작성 방법

1. 아프리카 대륙에서 내가 가장 관심이 가는 나라를 하나 정하여

다음 내용을 조사합니다.

1) 나라 이름, 나라의 위치(세계 지도에 표시할 것)

2) 국기(사진이나 그림 필수), 수도

3) 그 나라의 자연환경(기후, 지형) 등

4) 전통 의상과 전통 음식(이름, 사진, 그림 있으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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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스스로 조사하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과제 이후 학생들의 조사 학습을 바탕으로

3단계 ‘박람회 계획 세우기’와 4단계 ‘박람회 개최’가 실행되었다. 따라서, 학생

들이 선택해 온 나라의 종류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 박람회’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조사 학습을 충실히 해 올 수 있도록 해당 단원

의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 및 범위, 대륙별 주요

나라의 위치와 영토, 인문적·자연적 요인 등 조사해야 하는 내용의 범주를 학

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과제 작성 방법에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

하기’, ‘그림이나 사진 자료 제시하기’ 등의 세부 설명을 넣어 조사 학습이 충

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단

5)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간단한 인사말)

6) 그 나라의 유명한 관광지, 문화재(이름과 설명 필수, 사진 있으

면 좋음)

7) 그 나라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8) 기타 자신이 관심 있게 조사한 다른 것들

9) 이 나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

10)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2. 과제 작성 방법

1)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손으로 쓰거나 둘 중 하나 편한 대로 선택

하세요.

2)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세요(그대로 베끼지 말 것)

3) 분량: A3용지 2∼3쪽

4) 글씨 크기: 워드로 칠 경우 13포인트 이하, 손글씨의 경우 손톱

크기 정도

5)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넣으면 좋습니다. 다만, 그림이나 사진 1

개의 크기는 손바닥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점수 기준

매우 잘함: 10가지 내용을 모두 충실하게 조사하였을 경우

잘함: 10가지 내용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보통: 10가지 내용을 모두 조사하지 못하였거나, 인터넷이나 책에서

그냥 베낀 경우

노력 요함: 제출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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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3단계로 학생들은 개인별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각자 조사해 온 나라에 대하

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조사해 온 정보를 바탕으로 박람회 프로

그램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조사 결과를 교실에서 선보일 기

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를 들으며 우

리 반이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박람회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다.

한편,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

라 예상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여 시간을 확보하였다. 교사들은 사회과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와 관련이 있는 다른 교과목

의 성취기준을 수합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회과의 성취기준 중심으로 하여

실과, 음악, 미술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진행되었다.

<표 11>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과별 성취기준

<표 12>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과별 시수 합계

교과 단원 차시 소재

사회 3. 세계여러지역의자연과문화 8차시 세계 여러나라의 모습, 지형, 문화

실과 5.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 6차시 밥을 이용한음식, 식사예절

음악 3. 음악, 온누리에 사랑을 담아 2차시 세계 여러나라 동요

미술 13. 세계 문화의발자취 6차시 여러 나라의미술 문화특징

합계 22차시

주제 문화가있는삶

핵심역량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활용

능력

성취기준

사회

세계여러지역사람들의다양한삶의모습에서발견할수있는유

사성과차이점을지리적관점에서이해하고, 문화적차이를존중하

는자세를가진다.

실과
밥을이용한간단한자신의한끼식사를만들고예절바른일상식

생활을실천할수있다.

음악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듣고 악곡의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있

다.
미술 시대와지역이다른미술작품의특징을비교할수있다.

평가계획 수행(프로젝트) 사회, 음악, 미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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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사회 8차시, 실과 6차시, 음악 2차시, 미술 6차시를 통합하여 총 22

차시의 시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프

로젝트 학습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의 개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서로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이 각자 조사해 온 나라에 대하여 발표한 후 박람회를 어

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박람회 이름은 무

엇으로 하면 좋을지, 박람회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을 운영하

면 좋을지, 서로 어떤 역할을 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

는 시간을 가졌어요. 개인별 과제를 충실히 조사해 온 후여서

그런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었던 것 같아요.

[2019.11.23. 2회차 면담, C 교사]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수합하여 박람회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으며, 프로젝트

학습의 평가 기준도 학생과 함께 논의하여 정하였다. 박람회 프로그램을 구상

하는 과정에서는 동 학년 협의회를 통해 각 반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공유했다.

협의록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혁신학교에는 교재 연구 시

간 및 동 학년 협의회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으며,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이 활

성화되어 있어 교원 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C 교사: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단원의 정리 차시

로 세계 여행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나라에 대한 정보와

문화를 탐색하게 하고자 합니다. 각 반에서 진행하면서 잘되고

있는 점이나 함께 의논해 보았으면 하는 점 말씀해주세요.

D 교사: 학생들이 해당 국가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각 나라에 대해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시간을 주

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본인들에게 익숙한 식문화

를 위주로 체험 행사를 생각해 내는데 의미도 살리고 질서도 유

지되면서 부스 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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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교사: 아프리카 문화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의욕이

대단합니다. 각 모둠별로 진행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아래와 같

습니다.

Ÿ 가나, 코트디부아르 : 1학기 사회, 2학기 국어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공정무역, 착한 초콜릿과 연계하여 카카오(초콜릿)

수확하기 체험

Ÿ 케냐 : 원주민 목걸이, 팔찌 만들기와 분장 체험

Ÿ 마다가스카르 : 희귀생물 페이스 페인팅 체험

Ÿ 이집트 : 종이 박스 관과 붕대를 이용한 미라 체험

모둠별 준비 중이며 나라 및 활동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F 교사: 이동 시간이 부족하므로 동기유발 활동은 시종 전에 완

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오대양과 육대주의 이

름과 위치를 기억하고, 각각의 대륙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묻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정리 활동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륙이나 나라를 이

야기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면 활동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G 교사: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나 모형 만들기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

다. 만들기 체험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체험자들이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체험을 연습해보며 모둠원과 함께 진행계획을 개

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부스 구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10.7. 월, A 혁신학교 6학년 동 학년 협의록 중 일부 발췌]

그러나, 박람회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학생들이 구상

한 박람회 프로그램들이 전시나 체험, 공연하는 데 치우쳐 있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시식하거나, 인형이나 문화재 모형을 전시하는

등 흥미 위주의 박람회 프로그램을 주로 생각해냈다. 다양한 나라의 특징과 자

연적·인문적 요인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으나, 질 높은 박람회를

위하여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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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생각한 박람회 프로그램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차이나 공통점을 아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세계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이해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공정 무역 같은.. 학생들이 비

판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2019.11.23. 2회차 면담, C 교사]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지구적 쟁점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사들

도 부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6학년 5반에서는 공정무역에 대

한 부스를 교사가 운영하였다. 이는 교사가 세계 시민교육에서 반드시 고

려해야 할 국제인권,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을 다루기 위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제시한 박람회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보완책인 것이다. 확정된 박람회 프

로그램 예시는 아래와 같다.

<표 13> 6학년 5반 박람회 활동 구성

분류 활동 예시 박람회 프로그램

전시팀

기본정보

지리적 정보, 국기, 화폐, 우

표나 엽서, 자연환경 사진,

전통 의상, 음식, 축제, 위

인, 최근 뉴스 등

남아메리카의 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사진,

전통의상, 축제에 대한

설명과 사진 전시

유명

문화재

유명한 건축물 축소 종이

공작, 찰흙이나 지점토 공예

모아이 석상 만들기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

를 듣고 퍼즐 맞추기
예술 작품 가면, 전통의상 인형 가우초 인형 전시하기

체험팀

인사법 또는 간단한 말 배

우기

간단한 춤 배우기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

동화나 그림책 이야기 들려

주기

놀이 문화체험

스페인어 배우기, 퀴즈

나초 시식하기

공정무역 마테차, 커

피, 초콜릿 맛보기

축구 배워보기

공연팀 악기 연주나 노래, 연극 춤 미니 산포니아 연주

기타 분쟁(국제 이해 교육) 공정무역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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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 박람회를 열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 박

람회는 공개수업으로 진행되었다. 6학년 학생들은 반별로 두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자신들이 계획한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고, 다른 팀은 다른 반 부스를

돌아다니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정한 평가

방법으로 각 반의 박람회를 평가하게 되었다. 포스트잇을 활용한 정리 및 평가

활동을 통해 방문자들의 솔직한 평가를 듣고 학생들 스스로 칭찬과 반성의 시

간을 가지는 것이다. 박람회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각반의

박람회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었고, 이는 각 반별로 평가 활동을 하는 데 사용

되었다.

              
세계여행 박람회 평가에 활용한 후기판

세계여행 박람회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난 후 6학년 교사들의 사후 협의

를 보면, 해당 수업이 학생이 수업의 구성, 진행, 평가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

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C 교사: 긴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한 부스

를 운영하며 더욱 준비하고 공부한 바를 다질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이 준비한 부스를 방문하며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년 협의를 통해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D 교사: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수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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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만족감이 컸고, 평소에 관심이 없던 아프리카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여 다양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아프리카

전통음악과 만국기로 교실 환경을 구성하여 방문자들의 관심을

얻었고, 각자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발현하는 의미 있는 수업

이었습니다. 포스트잇을 활용한 정리 및 평가 활동을 통해 방문

자들의 솔직한 평가를 듣고 학생들 스스로 칭찬과 반성의 시간

을 가졌습니다.

E 교사: 수업의 계획, 준비, 실행 단계에서 학생의 참여를 최대

화 한 점이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나라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지식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수업 중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보고,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F 교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했던 수업

이었습니다. 수업의 주인공이 학생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

던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본 수업을 주도하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은 더 많았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G 교사: 학생들이 매우 즐겁게 그리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던

학생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을 학생

주도로 이끌어간 것이 학생들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며 기억에

오래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2019.10.28. 월, A 혁신학교 6학년 동 학년 협의록 중 일부 발췌]

사후 협의에서 교사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의 계

획, 준비, 실행, 평가 단계에 참여’하여 수업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F 교

사의 말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은 더 많았지만’,

학생들이 즐겁게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교사들은 평가하였다.

 



- 63 -

2) 소규모 테마 여행

6학년에서는 쇼규모 테마 여행의 계획 역시 학생이 수립하였다. 이는 기존의

소규모 테마 여행에 대한 교사들의 회의감에서 시작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정해둔 코스에 따라 ‘닭처럼’,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여행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 테마 여행 계획을 추진하였다.

보통의 소규모 테마 여행은 언제나 시간에 쫓겼어요. 학생들은

교사들이 정해 놓은 코스에 맞춰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고, 선

생님들은 학생들을 정해둔 코스에 따라 닭처럼 몰아서 여행지를

돌고 왔죠. 그런 방식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서 정해진 것을 다 만들어 주는 소규모 테마 여행이 아니라 학

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소규모 테마 여행을 준비하고자

했어요.

[2019.11.20. 1회차 면담, C 교사]

테마 여행의 계획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학생들이 소규모 테마

여행의 초기 장소를 선택하였다. 강원도·경상도·전라도 등 다양한 지역을 후보

로 하여, 전교생 투표를 통해 학생이 가고 싶은 장소를 선정한 것이다. 투표를

통하여 결정된 장소는 강원도 지역이었다. 둘째, 여행사로부터 강원도 지역을

여행할 경우 갈 수 있는 여행(안)을 여러 개 받았다. 여행사로부터 여행(안)을

받은 것은 단체 여행일 경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

이었다. 셋째, 여행(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소규모 테

마 여행 계획을 선정하게 되었다.

6학년 학생들이 소규모 테마 여행 간 일정을 학생들이 직접 선

정했습니다. 1차로 강원도, 경상도권 전라도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초기 장소를 선택하고 그다음에는 초기 장소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루트를 여행사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학생들

한테 공유해서 학생들이 투표했고, 투표한 장소로 소규모 테마

여행을 다녀왔어요.

[2019.11.20. 1회차 면담, C 교사]

그 결과 학생들은 강원도로 소규모 테마 여행을 가게 되었으며, 일정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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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쁘띠 프랑스’, ‘설악 워터피아’, ‘다이나믹 메이즈’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소규모 테마 여행 일정

시간 4/24 수 4/25 목 4/26 금
08:00 학교출발 08시00분 아침식사(리조트식)
09:00

쁘띠프랑스
설악산국립공원
(권금성케이블카)

환선굴
(모노레일탑승)

10:00

11:00

12:00 쁘띠프랑스 내 식당 워터피아푸드코트
강원종합박물관 내

식당
13:00

낙산사
설악워터피아

학교도착 17시00분
14:00
15:00
16:00
17:00 숙소도착 및 숙소배정

18:00 저녁식사(리조트식) 저녁식사(리조트식)
19:00 다이나믹메이즈

얼라이브하트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20:00

21:00 인원점검 및 환자파악 인원점검 및 환자파악
22:00 취침준비 및 취침 취침준비 및 취침

3) 종합 분석

A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혁신학교에서는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리자의 민주적 태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이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밑거름이 되었

다.

먼저, A 혁신학교에서는 교사공동체를 통해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

이 이루어졌다. 교사공동체란 학자마다 다양하게 설명되나, 일반적으로 교사들

이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교수 개선과 학생들의 성취를 위

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서경혜, 2009).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

해서는 개개 교사들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단위학교의 교사공동체가 중요하다

Conley, 1991). 교사공동체는 교사 전문성 신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며(Cochran-Smith & Lytle, 1999; Short, 1992), 개인주의적이며 고립화된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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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다(김성천, 양정호, 2007). 실제로 교사들은 교사

공동체 안에서 교육관이나 교수학습 방식이 다른 동료 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교육관을 명료화하거나 보완하고 수정하게 된다(윤석주, 2014).

A 혁신학교는 소통과 나눔이 있는 교직원 회의 및 학년 협의회, 보직교사 협

의회, 동 학년 협의회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 소통과 협력의

문화 및 교사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A 혁신학교에서 수업의 큰

틀, 과제 제시 방법, 교과별 시수와 성취기준 통합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재

구성, 박람회 진행 과정 공유와 사후 협의 등이 교사공동체(동 학년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교사들은 서로 논의를 통해 자신의 교실에 적합한 교수 행

위의 개선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를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으로 수행하였다. A

초등학교 교사들은 협력을 통하여 개개인의 수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개

인이 혼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을 함께 수행해나가고 있었다. 혼자

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개의 수업을 넘어 같은 학년

단위의 협력을 통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평가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

받았다. 앞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A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을 구성하면서 학생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학년 프로젝트 수업의 시작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들

은 학생들에게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게 ‘세계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할 수 있기에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면 좋

을지 고민’ 하였고, ‘학생들이 배움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참여하게 하려면 어

떻게 수업해야 할까’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아이디

어 수집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평가가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수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아도 학생들에게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을 부여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

라 박람회’라는 공유된 목적을 위하여 개인 과제를 조사하였으며, 학생들이 조

사해 온 개인 과제에 따라 반별로 수업 내용이 달라졌다. 학생들에게 교육 내

용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조사해

온 개인 과제를 바탕으로 박람회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박람회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학생들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따라, 반별로 박람회의 내용은 다양

해졌다. 학생들에게 박람회 프로그램을 계획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 박람회’를 운영한 후 평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행하였

다.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 박람회’를 열기 위하여 조사하고

탐색하고, 참여 방법을 알아보거나,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

응하며 실천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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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에서 교사는 교사공동체

속에서 수업의 목적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여 수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하달하는 방식의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을

탈피하고, 수업에서 학생을 한 주체로 인정하였으며(강영혜, 2011), 학생이 학

교 교육과정과 수업 기획에 참여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은 학습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학습자 사이 협력

과 공유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은 목표를 공유하고 아이디

어와 자료를 나누며, 결과를 공유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노상우·김관수,

2007). 교사와 학생은 학습을 매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배움을 생산하는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교과목을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경

험하는 협동 학습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유기적 사고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양미경, 1997). 또한 수업 속 참여 활동을 수행해가면서 학생들은 공공영역에

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를 익히려

고 노력하게 되며(이기우, 2005), 민주적 시민권을 체험·학습하여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이혜영, 2006). A 혁신학

교의 학생들은 직접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세계 여러 나라 박람회 개최’라는 복잡한 요구를 해결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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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1) 어린이 자치회

A 혁신학교는 학생자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목표인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

고자 하였다. A 혁신학교는 2018년 2학기에 새로운 관리자가 학교에 오고 난

후, 본격적으로 학생자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관리자는 구성원

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고자 하였다.

저희 학교 관리자의 태도는 굉장히 허용적이세요. 그러니까 애

들한테서 나온 것이면... 물론 근데 무조건 예스 예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허용을 하되,

그것에 대한 교육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어찌 되었던 합리적인

경로로 학생들이 결정한 내용이면 되도록 허용을 해주려고 한다

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회의에서 설명을 하죠.

[2019.11.19. 3회차 면담, A 교사]

A 혁신학교에서는 관리자의 허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

육을 변화시켜 나갔다.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A 혁신학교에서

중점을 둔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상명하달식으로 전달하는 일방적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하고 학생과의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이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과 소

통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① 작은 곳에서부터의 변화: 어린이 자치회 회의 주제 선정

학생자치 활동의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졌다. 회의 주제 선정에서부

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자치 활동이 늘 그랬듯이 이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것도 회의 주제도 학교에서

정해주는 회의 주제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작년 2학기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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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면서 바뀌었어요. 작년 2학기부터는 이렇게 아이들의 입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나오지 않은 회의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교사가 정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냐

이렇게 형식적인 참여만 가능하지 뭘 결정을 할 수 있냐는 의문

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회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학생들은 교사가 정해주는 회의 주제가 아닌 자신들이 논의하고 싶은 회의

주제를 어린이 자치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회의 주제를 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학생들이 어

린이 자치회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후에 추가로 서술하도록 할 것

이다.

② 후보자 공약

초등학교에서 임원선거를 할 때,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 건다. 그러나, 후보자

들이 내 걸었던 공약은 시행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공약의 실천 가

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약을 정하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이 작기 때문이다. A 혁신학교에서도 후보자들이 공약

을 실현하고자 할 때 시행착오를 겪었다.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공약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였으나, 임원들이 학

생들의 ‘선호’에만 중점을 두어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2019학년도에 교장 선생님이 처음으로 학생들의 공약에 대해서

자율권을 내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

면 너무 인기주의 형식이 된 거예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1학기 임원이었던 학생들이 내세운 공약은 중간놀이 시간을 늘

려주고, 전교생에게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 사주겠다는 것

이었어요. 이런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임원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공약

들이었죠... (중략) ...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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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혁신학교의 후보자는 학생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중간놀이 시간

늘리기’와 ‘아이스크림 한 달에 한 번 사주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

고 무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임원들에게 공약을 정말 실현하고 싶으면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써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진짜 열심히 조사

해 왔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급식 표와 서울시에서 한 끼에 예산을 얼

마 주는지를 찾아오고, 공약과 관련된 교장 선생님, 영양사 선생

님, 자치 담당 교사, 교육과정 부장님과도 이야기하고, 조사하고

자료를 모아 와서 결국에는 임원들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A 교사는 당선된 임원들에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오라고

말하였다. 임원들은 세운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방안을 계획하

고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세운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

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래서 해당 임원은 ‘다음부터는 그런 공약을 세우지 말아야겠

어요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영양사 선생님은

또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이스크림은 아니지만, 과일

아이스를 여름철 메뉴에 넣어주셨어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다른 학생들이 우리는 이 공약을 믿고 뽑았는데, 왜 안 지켜졌

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 자치

회에서 임원이 나와서 대표로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이런 공약

을 세웠었는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해봤고, 이렇게 알아봤고, 교

장 선생님 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영양사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자치 담당 교사인 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러이러

한 이유로 도저히 실현할 수 없었다고 학생들에게 사과했어요.

각 반 임원들은 그것을 각 반에 전달했어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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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약은 실현 가능하게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공약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받았기에, 학생들은 실현하지 못한

공약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었다. 임원들은 자신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현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다.

③ 예산 활용을 통한 자치의 실현: 실내화 대여, 놀이 물품 대여, 시계 설치

· 실내화 대여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회 운영비로 2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으며, 학생회

운영비는 자치 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였다.

학생회 운영비를 바탕으로 어린이 자치회는 전교생을 위한 실내화 대여, 놀이

물품 대여, 시계 설치라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먼저 실내화 대여

는 학생들이 실내화를 집에 두고 올 경우가 잦아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다.

실내화는 알아보는 것부터 아이들이 직접 했어요. 인터넷에서

직접 조사를 했어요. 전교 임원들이 흰색 실내화, 파란색 실내

화, 분홍색 실내화 여러 가지 실내화를 조사를 해왔어요. 회의

결과 대여 실내화가 많이 분실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신고 다

니는 실내화와 색이 달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분홍색을 하

면 눈에 잘 띄어서 아이들이 반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분홍색 실내화를 샀고 대여를 준비했어요. 아이

들이 실내화에 직접 글씨를 쓰고 전교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실내화를 관리했어요... (중략) ... 학부모회에서는 아이들이 실내

화를 세탁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러 오세요. 학부모회에서 4분

정도 한 달에 한 번 실내화 세탁을 하러 오시는데, 학부모회에

서는 도움만 주시고 대부분 학생이 실내화 세탁을 하고 있어요.

실내화 세탁을 하고 싶은 아이들의 자원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금요일에 자치실에서 실내화를 가져다 놓고 빨고 있

습니다.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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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치회에서는 학생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실내화를 알아보는 것부터,

실내화를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실내화를 대여하고 관리하는 과정까

지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과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

행하되,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적절한 도움이 병행되었다. 교사는 학생

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 실내화를 구매해 주었고, 학부모는 학생들이 실내화

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탁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었다.

또한, A 혁신학교 학생들이 실내화 대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이용할 수 있

도록 홍보 활동도 이어졌다. 홍보 활동 역시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였

다. 홍보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전교생들이 볼 수 있

도록 홍보지를 제작하여 학교의 곳곳에 붙이는 활동이었다. 홍보지에는 실내화

를 빌려주는 위치, 시간, 주최에 대하여 적혀 있었다.

두 번째로, 어린이 자치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내보내는 학교 신문을 통하여

실내화 대여 홍보를 하였다. 기사문에는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실내화가

비치된 장소, 실내화가 분홍색으로 결정된 이유, 실내화 반납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A 혁신학교자치회에서 만든 홍보지]

<어린이 자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혁신학교 어린이 여러분 우리 A 초등학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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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물품 대여

놀이 물품 대여는 1학기 전교 임원들이 세웠던 공약이었다. 자신들의 공약은

아니지만 2학기 전교 임원들이 1학기 전교 임원들의 공약을 이어서 실천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그에 따라 2학기 임원들이 이 공약을 이어서 실천하게 되

었다.

놀이 물품은 5∼6학년 임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에 각 반에 들어가서 대여하고

실내화를 빌려주는 대여 장소가 있습니다. 실내화를 실수로 안 가지

고 온 친구들은 1층 중앙 현관에 비치된 신발장에서 분홍색 실내화

를 빌려 신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실내화가 분홍색인지 아시

나요? 자치회에서 실내화를 분홍색으로 사는 것은 어떻겠냐고 묻자

학생들은 “남자애들은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편견을 이번 기회에 극복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

니다. 또, 분홍색이 파란색보다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에 친구가 실내

화를 계속 빌려서 쓰고 있다면 친구에게 “너 빨리 실내화 반납해.”라

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화와 관련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빌린 실내화는 사용 후 꼭 반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 개의 실내화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

다. 자신이 빌린 실내화는 책임감 있게 반납하여 주시면 실내화가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 또 빌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창간호 (2019.5.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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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놀이 물품을 조사하였습니다. 선정된 놀이 물품은 축구공,

피구 공, 볼 펌프, 축구 글러브 등등이 있었어요. 놀이 물품은

회의를 통해 중앙현관에 놓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빌려 가고

가져다 놓는 것으로 대여 방법을 정하였어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놀이 물품은 5∼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임원들은 아침 자습 시간에 각 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대여하고 싶은 놀이

물품을 조사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놀이 물품을 선정하였고, 대여 방

법과 대여 위치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교사가 한 일은 어린이 자치회에서 정한 내용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

도록 기안문의 형태로 올리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놀이 물품은 혁신

학교 예산 중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예산으로 구입하였다. 아

래 계획서는 A 교사가 작성한 놀이 물품 대여 계획서를 중요한 내용을 바탕으

로 제시한 것이다.

<놀이 물품 대여 계획서>

1) 운영 시간: 2019.10.28.(월) ∼ 2020.1.9.(목) 평일 놀이시간 및 방과 후

2) 장소: 실내화 대여장 옆(중앙현관 앞)

3) 대상: 전 학년

4) 활동 내용

- 놀이 시간 및 방과 후 놀이 물품을 빌리고 싶은 학생을 대

상으로 놀이 물품을 대여함.

-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 번호

및 ‘A 혁신학교’표시를 하여 준비

-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1주일에 1회 어린이 자치회에서 물품

분실 여부 확인 및 관리

5) 소요 예산: 469,000원

6) 물품 목록: 축구공, 피구 공, 탱탱볼, 골키퍼 장갑, 야구 글러

브, 티볼 공, 줄넘기, 원반, 킥런볼, 패드민턴, 빅민턴 등

놀이 물품 대여 계획서에는 학생들이 어린이 자치회에서 정한 내용 들이 들

어가 있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

획서는 교사가 작성하였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논의하고 정한 내용을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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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물품 대여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었다. 학생들이 놀이 물품을 대여한

후에 반납하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자치회에서는 놀이

물품 반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두

가지 해결책이 결정되었다. 첫째로, 학생들이 놀이 물품 대여 장부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분실된 놀이 물품을 어린이 자치회 예산으로 추가로

구매하게 되었다.

놀이 물품 대여는 A 혁신학교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학교 신문”에

도 홍보되었다. 이때 놀이 물품 대여 과정에서 있었던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놀

이 물품 대여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학교 신문에는 현재 대여 중인 물품의

종류와 숫자, 놀이 물품 대여 시간, 놀이 물품 대여 후 반납 방법이 실려 있다.

회의에서 아이들이 놀이 물품 대여 장을 쓰는 것으로 정했어요.

대여 장부를 쓸 때 1, 2학년은 대여 장부를 못 쓸 테니까 4, 5, 6

학년 학급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기로 정했어요. 중간놀

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이들한테 대여 장부를 쓰는 방법을 보

여주는 거죠. 애들한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런 게 신기해요.

교사가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찾아서 생각하는 거요.

[2019.11.19. 3회차 면담, A 교사]

A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놀이 물품 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학생들이 해결해나갔다. 대여 장부를 쓰되, 저학년을 고려하

여 학급 임원들이 당번을 서기로 정하였다. 추가로 살 물품도 학생들이 정하였

다. A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이런 게 신기해요.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3호 (2019.11.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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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찾아서 생각하는 거요.’라고 이야기하였다.

· 시계 설치

학생들을 위한 시계 설치도 어린이 자치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A 혁신학교 어린이 자치회 학생들은 한 학기에 2번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를

했다.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학교장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둔 것이

다. 시계 설치는 어린이 자치회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 시간에 건의하

여 설치하게 된 것이다.

교장 선생님하고 한 학기에 2번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 첫 간담

회에서 학생들이 “공약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의 의견 중에서 시

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에 시계를 설치했

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

니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교실 안에 시계가 있어서,, 굳이

시계가 필요할까?”라고 답하셨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학년

은 이동 수업이 없어서 괜찮은데 고학년의 경우는 이동 수업을

하거나 교과 수업을 하면 복도에 줄을 서거나 하는 데 시간 체

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계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추진해 보라고 하여 시계를 설치하게

되었죠.

[2019. 11. 25. 4회차 면담, A 교사]

시계 설치는 임원들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

여 어린이 자치회에서 교장 선생님께 건의한 내용이었다. 시계 설치는 학생들

이 이동 수업을 하거나 교과수업을 할 때, 복도에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불

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 시간에 학교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어떤 종류의 시계를 설치하면 좋을지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학년의 경우에는 시계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래서 디지털시계로 정하게 되었죠.

[2019. 11. 25. 4회차 면담, A 교사]

어린이 자치회 학생들은 학생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시계의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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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계로 선택하였다. 또한, 시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도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 시계의 위치는 교실 배치도를 보며 정했는데, 이는

이동 수업을 할 때 시간을 알 수 없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

영한 것이었다. 시계의 종류, 시계의 위치처럼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학생들의 참여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었다.

시계의 위치와 개수는 학생들이 교실 배치도를 보면서 직접 정

해왔어요. 학생들이 정한 곳 위치는 거의 다 특별실 앞이었어요.

그래서 정한 곳이 첫 번째가 2층에 시청각실하고 도서실하고 영

어실이 있는 복도 하나, 2층에 어린이 자치실 맞은 편 안쪽에

특별실 있는데 하나, 3층에 교과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그리

고 1층 과학실 앞에 하나, 4층에는 예절 실이라고 특별수업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앞에 하나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학생들이 정해

왔어요.

[2019. 11. 25. 4회차 면담, A 교사]

시계는 각 특별실 앞에 총 5개가 설치되었으며, 시계를 배송시킨 후 주무관님

과 함께 설치하러 다니는 일까지 학생들이 도맡았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 일지

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시계>

오늘 시계를 학교에 설치하려고 중간놀이 시간에 학교를 담당하

시는 아저씨(?)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돌아다니며 시계를 설치

할 곳을 찾으러 다녔다.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내가 직접 보

고 느끼니 또 색다른 느낌이었다.

[2019. 5. 21. A 학생자치일지]

<제목: 시계>

화요일에는 내 공약은 아니지만 내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

던 복도에 시계 설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복도를 돌아다니며

학교 주무관 선생님께 시계를 설치할 위치를 말씀드렸다. 내가

직접 돌아다니며 하니 조금은 뿌듯했다.

[2019. 5. 21. B 학생자치일지]

학교 내에 시계를 설치한 후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학교의 학생들에게

시계 설치를 알렸다. 첫 번째로 어린이 자치회 홍보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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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홍보하였다. 앞서서 실시한 ‘실내화 빌려주기’에 이어 같은 양식으로 홍보

지를 제작하였다.

        
[A 혁신학교자치회에서 만든 홍보지]

두 번째로는 학교 신문을 통하여 홍보하였다. A 혁신학교의 학교 신문은 8면

중 1면을 어린이 자치회 활동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지면으로 배당하였다. 학생

들은 시계를 설치한 후 어린이자치회 지면에 시계 설치를 하게 된 이유, 디지

털시계로 고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어린이 자치회에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치회 게시판에 쪽지로 남겨주세요.’라는 문

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A 혁신학교에서 어린이 자치회는 어린이자치회 예산17)을 사용하여, 세 가지

17) 이는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2015, 2016, 201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학
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자치 시설 확보 및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학생자치
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자치회실 구축 의무화를 강조하고, 학생 기본운영
비에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100만 원 이상 편성을 권장하는 등 시설과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치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지원하였다.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2호 (2019.07.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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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는 전교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의 참

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는 구조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확실히 예산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면 공약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공약이라기보다는 아이들만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회가 아이들

한테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행착오의 기회를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도 크더라구

요... (중략) ... 그리고 예산을 학생들이 쓰는 거랑 선생님이 쓰

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2019.11.19. 3회차 면담, A 교사]

A 교사와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 자치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폭이 좁아졌을 것이다. 또한 사

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결정의 기회가 없었다면

자신들만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예산의 자율적

활용을 통하여 자신들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참여와 협력을 하게

되며 자치 역량을 키우게 된다.

2) 학생자치 방송

A 혁신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학생들이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방송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관리자가 바뀐 것이다. A 혁신학교에서는

방송에 대한 관리자의 생각이 학교 방송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관리자가 바뀌

기 전에는 관리자가 주로 방송을 하였고, 학생들은 방송에서 전교 어린이 회의

를 전달할 기회, 목소리를 낼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리자가 바뀌

면서 방송은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횟수가 많아졌으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

해 나가게 되었다.

원래 방송 사회는 교무부장님이 보셨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의 대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전교 어린이 회의에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도 그건 회의로 끝날 뿐이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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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에게 전달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2019.11.13. 2회차 면담, A 교사]

저희는 모든 방송이 그런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 전교 어린이 자

치 회의에서 아이들이 안건으로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지 맙시

다. 너무 더럽습니다.’라고 안건을 내면 쓰레기에 관한 걸 임원들

이 준비해서 방송했어요. 또 종이컵을 아껴서 사용하자. 개인 컵

을 이용하자. 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그 캠페인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준비해서 했었어요.

[2019.11.13. 2회차 면담, A 교사]

이는 A 교사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학생방송 시나리오에서도 잘 드러난다. A

혁신학교에서는 자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 만든 UCC(사이좋은 학교

만들기 동영상)를 방송하였다. UCC 만들기는 어린이 자치 방송에서 사이좋은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행사이다. A 혁신학교에서 원하는 학

생은 누구나 UCC를 제작하여 방송실에 제출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제작해 온

UCC를 아침 방송 시간에 상영해 주었다.

이외에도 어린이 자치 방송의 사회는 전교 어린이 부회장이 보았으며, 방송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소에 대한 안내와 놀이 물품 대여

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시나리오를 통해 놀이 물품 대여의 사용 방식에 대하

여도 학생이 설명했으며, 방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자치 방송 시나리오

방송일 2019. 10. 28. 월요일 사회 전교어린이회 부회장
김민소(가명)

방송 담당
아나운서 조정·편집1

조정·편집
2

음향 카메라1 카메라2

● 사전 안내 (8:40)

-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 저는 사회를 맡은 2학기 전교 어린이 부회장 김민소(가명)입니다.
- 오늘은 8시 45분부터 어린이 자치 방송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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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42분부터 사이좋은 학교 만들기 동영상을 방송합니다.
- 각 교실에서는 텔레비전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 시작 멘트 (8:45)
(CH3-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세요?
- 2학기 전교 부회장 김민소(가명)입니다.
- 지금부터 어린이 자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8:45)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보고 바르게 서 주십시오.
(2초 띄우기/ 일어날 시간 주기 위함)

- 국기에 대하여 경례!
(컴퓨터 화면)
(CH3- 사회자)

- (끝나면) 바로!

○ 애국가 제창 (8:47)
- 오늘은 애국가 4절을 부르겠습니다.
- 반주에 맞추어 힘차게 불러 주십시오.
(컴퓨터 화면)
(CH3- 사회자)

- (애국가가 끝나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울퉁불퉁 창작소 안내 (8:49)

- 지난 10월 15일, 우리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 어디인지 아시나요? (2초 쉬기)
- 바로, 과학실 옆에 생긴 창작소인데요.
- 오늘은 창작소와 관련해서 송민지(가명)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겠
습니다.
(CH2- 송민지(가명) 선생님)
(CH3- 사회자)

● 놀이물품을 빌려드려요(8:52)

- 이번 어린이자치회에서는 A학교 친구들을 위해 놀이물품 대여를
시작하려 합니다.

- 놀이물품 대여에 대해 6학년 전교 부회장 최지우(가명) 학생이 안
내하겠습니다.
(CH2- 최지우(가명)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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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혁신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방송은 진행뿐만 아니라 방송에 사용하는 자

료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캠페인 활동을 학교 방송에서 홍보

할 때 방송을 위한 PPT 자료를 방송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였다. 아래의 자

료는 학생이 직접 제작한 자료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ppt, 홍보지, 방송

등의 결과를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8:54)
(CH3- 사회자)

- 중앙현관에 준비된 물건들은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는 친구들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3학년은 동영상 시청 없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 교가제창 (8:58)

(CH3- 사회자)
- 교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인사 (8:59)

- 이상으로 ‘어린이 자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 즐거운 한 주 되세요.
- 감사합니다.

김민소 학생이 만든 PPT자료 (2019.10.28. 어린이 자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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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 다른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A 혁신학교에서는 방송부원 뿐만 아

니라 전교생에 있는 모든 학생이 방송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A 혁신학교에

서는 사이좋은 학교 캠페인을 할 때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UCC 만들기를 전교

생에게 공고하였다.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만든 UCC를 제출하여

아침 방송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좋은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할 때 UCC 만들기를 하여 방송

에서 틀어주었어요. 한 달 동안 전교생에게 공고하여, 사이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캠페인 주제에 맞는 UCC를 가지고 오면 상영

을 해 주기로 했어요. UCC는 방송반 학생들이 받아서 아침 자치

방송을 할 때 틀어주고 있어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방송

에 참여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는 기능별로 안전교육지원분과, 독서교육지원

분과, 예절교육지원분과로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회에서는 학교 행

사를 진행할 때, 혹은 학생들에게 알릴만한 사항이 있을 때 학교 방송을 통하

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방송에 나오는 횟수가 손에 꼽습

니다. 교장 선생님은 시상할 때, 그리고 방학 전, 개학 날만 나오

고 훈화도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직접 하고, 가끔 학부모회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합니

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에 공사해서 등·하교 길이 위험할 경우

안전교육지원분과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님이 오셔서 설명해주

시는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자치 방송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작은 변화를 보였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방송 프로그

램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의견을 내서 방송 자료를 제작해 오는 모습도

보였다.

임원이 아닌 친구들도 사소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때가 있잖

아요. 그런 거를 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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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계획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써오기로 했어요. 시간, 몇

번을 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사연을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걸 학생들끼리 회의해서 계획서를 써오기로 했어요. 현재

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침 독

서 시간에는 독서를 해야 하니까 말 그대로 쉬는 시간, 중간 놀

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19.11.13. 2회차 면담, A 교사]

어제 아침 방송이 놀이 물품 분실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회의한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그리고 급식실에서 소란스러우니까 이를

지켜달라는 내용을 홍보용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예요. 방송부원

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방

송 자료를 만들어 온 거죠. 원래는 PPT를 제작해 왔었는데 아

이들이 진화하더라고요.

[2019.11.19. 3회차 면담, A 교사]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장하

여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나가게 된 것이다. A 교사는 3회차 면담에서 이

를 “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아 정말 이게 선생님

이 진짜 노력하고 신경 쓰는 만큼 애들이 하는구나.’를 약간 느

꼈어요.

[2019.11.19. 3회차 면담, A 교사]

학생자치일지를 통해서도 학생들 역시 방송을 자신들이 이끌어나가는 활동,

자신들이 준비해서 실행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제목: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오늘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을 즐거운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오늘 방송은 자

치 방송이었다. 오늘의 사회자는 A였다. 내가 방송을 할 차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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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대본을 5번 소리 내어 읽으면서 연습

했다. 그래서 실수는 많이 나지 않았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2019.6.3. A 학생의 자치 일지]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제목: 방송>

오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에 대해 방송을 했다. 방송할

때 오늘은 특별히 더 열심히 준비해 갔다. 방송 내용은 요즘 학

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니 조심해 달라는 방송 이야기이다. 학교

폭력에는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더 많은 주의를 해달

라는 내용이었다.

[2019.6.3. B 학생의 자치 일지]

3) 학생을 위한 공간

①어린이 자치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자치실이 마

련되어 있었다. 어린이 자치실의 역할에 대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어린이 자치실의 역할은 쉼터, 작업실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캠페인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작업실처럼 사용하거든요. 또 임

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생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기 때문에 쉼터의 역할도 해요. 방과 후 때 쉬는 시간이 필

요하면 거기 와서 쉬거나, 간식을 먹어야 하면 거기 와서 쉬거

나, 그렇게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2019.11.19. 3회차 면담, A 교사]

A 교사는 어린이 자치실을 ‘쉼터’, ‘작업실’로 표현하였다. A 혁신학교의 학생

이라면 누구든지 자치실에 와서 쉴 수 있었고, A 혁신학교 학생이라면 어린이

자치실의 물품을 활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어린이

자치실은 학생들에게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제시된 A 혁신학교

교실 배치도 중 일부를 바탕으로 어린이 자치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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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자치실에 행사 계획을 쓰거나, 화이트보드에 전 학년의 의견을 수합

하여 적거나 전체의 의견을 수합하는 장소로 자치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학

생 자치실은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거나 얻

을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어린이 자치실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

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림 6> A 혁신학교의 어린이 자치실

회의를 할 때 쓰이는 회의 책상
회의 내용, 학년별 의견을 수합할 때 쓰이는

화이트보드

어린이 자치회의 물품을 보관하는 물품 보관함어린이 자치회의 일정을 정리하는 일정 게시판

A 혁신학교 교실배치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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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치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장소이다. 이는 A 혁신학교

의 학교 신문에 실린 어린이 자치실 관련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자치실은 정해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자치실의 주

인입니다.’, ‘학기 중 아니라 방학 중에도 항상 여러분을 환영하는 곳이니 언제

든지 와서 사용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자치실 관련 기사에 실려 있다. 학교의

공동시설물로서 어린이 자치실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3호 (2019.11.11. 발행)

학생들은 자치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찾아 스스로 신청하였고, 신청한 물품은

교사가 어린이 자치회 예산을 사용하여 구매해 주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

내 물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 예산 학생회 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이 사

고 싶다고 하면 제가 품의를 올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이

거 이거 자치실에 물품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적

어놨다가 한 번에 사서 가져다 놓죠.

[2019.11.19. 3회차 면담, A 교사]

이는 임원에게만 보장된 권한은 아니었다. 임원이 아닌 학생들은 누구라도 자

치회 게시판에 원하는 물품을 적으면 임원들이 신청해 주었다. 신청한 물품은

포스트잇, 매직, 세제, 물티슈, 색연필 등으로 자치실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실에 비치된 물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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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게시판의 활용

학생 참여의 활성화와 더불어 A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내 게시판의 활용 방법

을 바꾸게 되었다. 이전의 학교 중앙 현관에 있는 게시판은 학교를 상징하는

교화, 교목, 교훈 등을 붙여 놓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중앙현관, 급식실

앞 게시판이 학생들이 참여한 활동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우리 학교에는 급식실 앞이랑 중앙현관에 게시판이 있어요. 근

데 이게 원래 중앙 현관에 있던 게시판은 역대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교화, 교목, 교훈 같은 것을 붙여 놓았던 곳이었는데 지

금은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6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D-day를 세고 있는 데가 한 쪽에 있어요. 각 반 애들이 모두

참여해서 숫자를 각 반에서 돌아가면서 그려서 붙이고 있죠. 그

리고 반대쪽에는 학교 신문이 지금까지 이렇게 변했다고 1호, 2

호, 3호를 게시해 두었고 4호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을 받고 있어

요.

[2019.11.20. 1회차 면담, B 교사]

게시판의 용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변화하였다. 교사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게시판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거기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학년에서 필요하면

그냥 쓰는 공간이에요. 학년에서 활동한 걸 붙이기도 하고, 학급

에서 활동한 걸 붙이기도 하고, 자치회에서 홍보할 걸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전에는 애들 작품 같은 거 못 붙였는데 이제는 애

들 작품을 다 붙여요. 그냥 여기저기에 다 붙여도 된다고 해요.

[2019.11.19. 3회차 면담, A 교사]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포스

터를 만들어서 식당 앞에 붙여 놓거나, 학생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스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아침에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나

눠주면서 설명하고 그랬었어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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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방송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

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게

시판에 붙여주세요. 라고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학생

들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익명으로 써서 게시판에 붙였던 적이

있어요...(중략)... 뭔가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의

견을 낼 수 있는 곳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다르니까

요. 참여 기회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2019.11.25. 3회차 면담, C 교사]

이는 A 혁신학교에서 학생에게 학교 안의 홍보물이나 게시물의 게시에 대하

여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 교사와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열려 있었

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학교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동안 학교의 공간은 학생의 의견이 배제된 채 학교 중심, 교사 중심으로 설

계되었다(나현주, 2019). A 혁신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습자

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re-schooling)’하고자 하였

다. 특히, 학교 공간 형성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쉬워진 것이다.

4) 종합 분석

A 혁신학교의 학교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 실천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혁신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이 ‘학교생활은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는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실제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을 기르고자 하였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참여와 관련하여 직접 조사

하고 탐색하며, 참여 방법을 알아보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

회를 마련하였다.

A 혁신학교에서는 작은 곳에서부터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먼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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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치회 주제 및 후보자 공약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책임도 학생들이 지게 되었다. 어린이 자치회 예산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약을 실천해 나갔다.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내화를 대여하였으며, 놀이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놀이 물품을 대여하게

되었고, 복도에 시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

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바꿀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은 참여를 통하여 직접 진행해나가고 있었다.

둘째, 학교 중심, 교사 중심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되었던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안의 홍보물이나 게시물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보장받았

으며, 학교 안의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받고 있었다. 공간 조

성의 기획, 설계, 디자인 모든 과정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셋째, 학생과 교사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교사가 학생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실질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A 혁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미숙한 존재, 자신에 대해 결정하기에 아직 부족한 존재,

판단력이 부족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학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교육과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세계와 만나 대화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시간을 만

들어 주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A 혁신학

교’는 학생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

신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되

어 있었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나가고 있었다.

특히 교사와 학생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문화가 형성되

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Quinteliera & Hooghea(2013)에 따르면 민주

적 풍토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은 정치 참여 의사와 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학교에 민주적인 문화, 풍토(school climate)가 조성되어 있을 경우 다양한 유

형의 공적 참여(civic participation)를 하게 될 가능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는 것이다. A 혁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당

당한 교육 주체로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을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

하고 교육의 주체로 세워 학교 운영의 참여자로 삼고자 했으며, 학생은 학교

운영의 참여자가 되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지식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스

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깨닫고 익힐 수 있었다(오재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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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참여 경험은 개인이 학교나 사회에서 형성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자신

이 소속(integration)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참여와 관

련하여 요구하는 행동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향후 공적 참여의 가능성을 높인

다(Settle, Bond & Levitt, 2011). 이는 자치 활동을 진행하면서 “진화”하는 학

생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학생

들은 친구들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전할 방법을 고민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오기도 하였으며, 놀이 물품 대여 시 물품이 분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행한 프로젝트를 잘 알릴 수

있도록 방송 자료를 만들거나, 홍보물을 만들어 학교 곳곳에 부착하기도 하였

다. A 혁신학교 학생들은 시민 교육을 지식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속에서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해 나가고 있었다. 학교 내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기여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참여를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성의 핵심은 참여이며, 참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필

수적인 요소다. 민주시민성을 가장 잘 형성·개선할 방안은 직접 참여하는 것이

다(김명정, 2009). 참여 경험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 또한 이를 뒷받침

해준다.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는 학생의 정치 효능감을 향상시키고(박가나,

2007), 학생에게 삶의 영역에서 자신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 경

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성인기의 모든 정치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봉민, 2014). 이외에도 여러 연구는 학교에 기반을 둔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내적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강

화된 내적 효능감은 정치에 대한 주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의 높은 참여

혹은 실제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eaumont, 2011; Schulz,

2005; Schulz & Fraillon, 2012). 즉,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꾸준

한 다양한 참여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A 혁신학교의 학교생활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인식의 공

유, 학생 중심의 학교 공간 조성, 학생과 교사의 민주적 관계 조성 등이 이루

어졌다. 학생들은 참여를 실천하고 체험함으로써 참여 의지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참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참

여에 관한 기술,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내지 의도와 같은 민주시민으

로서 역량18)을 갖추어 나가리라 유추할 수 있다.

18) OECD의 DeSeCo 프로그램(2001)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삶을 위한 역량을 지식, 기능, 의견
이나 개념 형성, 태도,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지식, 기능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구조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지식, 정치적 삶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의미한다. 의견이
나 개념 형성은 정치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참여에 관한 기술을 의미한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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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1) 어린이 기자단 운영

어린이 기자단의 운영은 학교 신문에 관련된 권한을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목

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자단을 만들게 된 배경은... 기존에 학교 신문은 선생님들이

쓰셨어요.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 행사를 진행한 선생

님께 학교 신문 담당자가 ‘사진이랑 행사한 내용을 써주세요.’라

고 요청을 한 후 이를 수합해서 신문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렇

게 쓴 신문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고 학부모에게 과시

용으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

게 해야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학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기자단을 만들게 된 거죠. 아이들의 학교인데. 아

이들이 참여하는 건 사실 수업 말고는 학교에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곳이면 아이들 손으로 뭔가를 하

는 게 많아져야 하잖아요... (중략) ...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학생

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어린이 기자단이 생겼죠.

[2019.11.20. 1회차 면담, B 교사]

기존의 학교 신문은 학교에서 진행했던 행사를 교사가 요약하여 학부모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시선으로 학교 신문을 발행하

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어린이 기자단을

만들게 된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교의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

린이 기자단의 창설 목표였다. 어린이 기자단이 창설되고 난 후, 어린이 기자

단은 자신이 조사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기사문을 써오는 활동을 했다. 학생

들이 써 온 기사문의 주제는 다양했다. 특히 2019. 5. 15. 발행된 창간호에는

학생들이 그린 사소한 그림에서부터, 주장하는 글, 기행문 등 학생들이 싣고

싶은 글까지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었다.

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 이민자 및 다른 인종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고려할 줄 아는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행동적 차원은 시민적 혹은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내지 의도
를 의미한다.(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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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애들이 진짜 다 써왔어요. 주제도 없이. 그리고 애들이

싣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

쳤는데 너무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3호부터는 기자단

회의를 통해서 주제를 결정하고 주제 안에서 조사를 해오게 되

었어요.

[2019.11.20. 1회차 면담, B 교사]

B 교사가 언급했듯이 창간호는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기사문이 작성되

어, ‘중구난방’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어린이 기자단 회의

를 통하여 학교 신문의 틀을 정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신문을 발행할 때 어떤

주제로 기사를 쓰면 좋을지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에 따라 매 호 싣기로 한 내

용은 ‘학교 숨은 인물 찾기’, ‘학생들이 내는 문제’, ‘학생자치 활동’, ‘학교 시설

소개’ 였다.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2호부터는 학생들이 정한 틀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어린이 기자단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고, 기자단 회

의 때 학생들이 주제를 결정하고, 글을 써온 후 서로 피드백을 하게 되었다.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 2호 (2019.07.25. 발행)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창간호 (2019.5.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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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 3호 (2019.11.11. 발행)

위에 있는 기사는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2호, 3호에서 <학교 속 숨은 인물

찾기>라는 인터뷰 코너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어린이 기자단은 2호에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주무관님을, 3호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인터뷰했다. 창간호

이후 회의를 통해 합의한 틀에 따라 기사가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혁신학교 학교 신문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시 학교 신문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였다. 세 개의 학부모 교육 분과에서는 학교 신문에 지면을 담당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예절교육지원분과, 독서교육지원분과, 안전교육

지원분과로 나누어져서 학교 신문에 글을 싣게 되었다. 예절교육지원분과에서

는 학생들의 예절교육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기사문을 작성하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 소식을 실었고, 독서교육지원분과에

서는 저학년·중학년·고학년 추천 동화 및 동시를 실었다. 안전교육지원분과에

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캠페인, 안전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기사문을

작성하였다.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 3호 (2019.11.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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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문은 독서교육지원분과에서 A 혁신학교 학교 신문에 실은 것이다.

독서교육지원분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책을 선정하여 기사문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기사문의 작성뿐만 아니라 A 혁신학교의 신

문 편집은 학부모 편집자 회의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학교 신문이기 때문에 학

교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도 글을 같이 쓰는 것은 물론이고, 편집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A 혁신학교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종합해 보면, 어린이 기자단이 작성한 A 혁신학교의 학교 신문은 학생, 학부

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신문이다. 이는 학교 신문의 지면 배당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A 혁신학교의 학교 신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

다.

<표 15>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지면 분석

통권 주체 지면 주요 내용

창간호

(2019.5.15.)

교원 2
Ÿ 창간호에 대한 설명

Ÿ 교사의 글

학부모 2

Ÿ 학부모가 진행하는 행사 안내

Ÿ 안전교육지원분과: 교통안전 캠페인

소개

Ÿ 예절교육지원분과: 예절과 관련된 사

자성어 소개

Ÿ 독서교육지원분과: 학년별 추천 도서

학생 4

Ÿ 학생이 내는 수학 문제

Ÿ 우리 학교 숨은 인물 찾기

Ÿ 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소개

Ÿ 6학년 기자단이 쓴 소규모 테마 교육

여행 기행문

Ÿ 어린이 자치회 실내화 대여 소개

제2호

(2019.07.25.)

교원 2
Ÿ 교사의 글(자치 활동 및 학년별 교육

활동 소개)

학부모 1

Ÿ 예절교육지원분과: 서당체험, 학년별

예절 수업

Ÿ 안전교육지원분과: 민방위 훈련

Ÿ 독서교육지원분과: 아침 책 읽어주기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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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각각 할당된 지면의 수를 보았을 때 A 혁신학교 신문

발행에 매 호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전부 참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사의 경우 개별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소개하는 글, 학교 신문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 등을 신문에 탑재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가 진행하

는 행사, 학부모회별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작성한 기사문

등을 신문에 탑재하였다. 학생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개,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한 후 소감, 어린이 자치회에서 전교생들에게 홍보하는

내용,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바탕으로 기사문을 작성하

여 학교 신문에 탑재하였다.

창간호부터 제3호까지 분석한 결과, 창간호에서는 교원이 2쪽, 학부모가 2쪽,

학생이 4쪽의 지면에 기사를 작성하였다. 제2호에서는 교원이 2쪽, 학부모가 1

쪽, 학생이 5쪽의 지면에 기사를 작성하였다. 제3호에서는 교원이 2쪽, 학부모

가 2쪽, 학생이 6쪽의 지면에 기사를 작성하였다. 창간호부터 제3호까지 전체

지면 중 학생이 차지하는 지면의 수는 50% 이상이었다.

제3호에 이르러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더 내서 특집 기사를 기획하였다. 특

집 기사의 주제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추천하는 것이

었다.

학생 5

Ÿ 학교 도서관 소개

Ÿ 학생 추천 도서

Ÿ 우리 학교 숨은 인물 찾기

Ÿ 학생이 내는 수학 문제

제3호

(2019.11.11.)

교원 2
Ÿ 우리 학교 숨은 인물 찾기

Ÿ 교감 선생님의 편지

학부모 2

Ÿ 예절교육지원분과: 예절 명예 교사 소

개

Ÿ 학부모 창의 한마당 소개

Ÿ 독서교육지원분과: 동화책 소개

학생 6

Ÿ 2학년, 4학년, 6학년 소식

Ÿ 학생들의 체험 공간 소개

Ÿ 교육 활동 설명과 대한 학생 소감

Ÿ 어린이 자치회

Ÿ (특집) 어린이 기자단의 애니메이션

& 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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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집으로 기획한 애니메이션 및 영화 소개 지면이 2면 추가되어

전체 지면의 수가 8면에서 10면으로 늘어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신문에 싣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내

서 진행한 특집 기사였다. 이를 바탕으로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이 중심이 되

어 학교 신문을 발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기자단이 된 후 활동한 소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학생 A: 친구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게 되어 좋습니

다.

학생 B: 학교 신문 3호를 준비하며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학생 C: 직접 봐왔던 ‘학교 신문’을 제가 직접 쓰게 되어서 기쁩니다.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3호, 2019.11.11. 발행]

그러나 기자단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았다.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보니 학생들이 대부분의 기사문을 작성해야 했다. 따라서, 학생

들이 기자단 활동을 위하여 모이는 횟수가 잦았다. 기자단은 1주일에 한 번 모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 3호 특집기사(2019.11.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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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부담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이 생긴 것이

다.

전교 임원 같은 경우는 임원이 아이들의 표를 받아서 뽑힌 거니

까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오늘 남아야 해요 이러면

학생들이 남아요. 그런데 어린이 기자단의 경우, 기자단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지 않고 임원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

들이 잘 모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단 활동을 방과 후

에 하다가 결국 아침 시간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2019.11.20. 1회차 면담, B 교사]

어린이 기자단의 경우 학급 임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는 달라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B 교사는 어린이 기자단 활동 시간을 바꾸

게 되었다.

1년 내내 시행착오였어요. 계획대로 된 적이 없었죠. 일단 학교

와 학부모의 시각이 다를 경우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교육적이

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고루하다고 생각하시

는 경우가 많았고 학부모님들께서 추천해주시는 것들은 교육적

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를 조율하는 것이 힘들었죠.

[2019.11.23. 2회차 면담, B 교사]

예를 들어 기획 기사에서 영화를 추천할 때 학부모님께서 디즈

니를 추천해 주셨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디즈니는 성 평등적

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사에 싣는 것이

꺼려졌죠. 그리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영화

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

간극을 없애는 것이 힘들었어요.

[2019.11.23. 2회차 면담, B 교사]

또 학부모님과 함께할 때 업무 분담이나 전달이 조심스럽고 어

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께서 편집하시다가 실수를 하신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었죠.

[2019.11.25. 3회차 면담, B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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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문의 편집에 학부모가 참여하다 보니 기사문의 내용 선정 및 편집 방

향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기사

문 내용을 선정하면서 교사가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사문의 경우 학부모

가 ‘고루하다’고 생각하였고, 학부모가 추천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기사문의 편집 방향에 있어서 학부모의 실수가 있었을 때, 수정을 요

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가 가지는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통

끝에 A 혁신학교의 편집자 회의는 현재 안정이 된 상태이다.

2호까지는 교사의 역할이 많았던 것 같아요. 3호쯤 되니까 학부

모님들과의 의견 조율이 수월해졌고, 편집에서도 웬만큼 많이

다룰 수 있게 되셨어요. 4호부터는 학부모님께 온전히 맡기고

필요할 경우 도와드리려고 해요. 내년에는 온전히 학부모님께

맡길 예정이에요.

[2019.11.25. 3회차 면담, B 교사]

어린이 기자단은 분기마다 1회씩 신문을 편찬하여 내보냈는데, 현재 3호까지

학교 신문을 발행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문을 구청, 교육청, 동사

무소, 관할 경찰서, 파출소, 그리고 학교 앞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 문방구나 지

역사회의 가게에 신문을 배부하였다.

지역사회는 역시 큰 관심은 없었어요. 학교 앞 가게나 아이들이

자주 가는 장소는 호응이 있었지만, 동사무소나 지역 지원청, 교

육청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신문을 배부하러 오는 것을 귀찮아

했어요.

[2019.11.20. 1회차 면담, B 교사]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연계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본 건

데 반응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2019.11.25. 3회차 면담, B 교사]

B 교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지 못해, 학생·학부모

와 함께 만든 신문을 배부하는 일부터 시작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B 교사와

의 면담에 따르면, 어린이 기자단이 작성한 신문을 지역사회에 배부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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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지역사회는 큰 관심은 없었’고, 교육청에서는 학

생들이 신문을 배부하러 오는 것을 ‘귀찮아’했다. 이를 바탕으로 B 교사는 지

역사회와 연계하고자 하였지만,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회의원 간담회 및 국회 현장 체험학습

A 혁신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는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

한 것이다. 국회의원 간담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미리 계획되어 있던 행사가 아

니었다. 국회의원 간담회는 학부모회의 안전교육지원분과의 위원 중 한 분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우연히 만나면서 성사되었다.

국회의원 간담회요? 그게 원래는 학교에서 막 정해져 있거나 하

기로 했던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학부모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부모회의

안전교육지원분과위원 중 한 분이 우연히 성동 경찰서에 안전 관

련 공문을 처리하러 가셨다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에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치에 관심이 많은데

의원님께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성사가 되었어요.

[2019.11.13. 2회차 면담, A 교사]

우연한 기회로 시작된 국회의원 간담회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크게 학부모 간담회, 학생 간담회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이 중 학

생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국회의원의 강의, 학생들이 미리 준비해 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국회의원 간담회에 그냥 참여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공약이나 한 일에 대해

서 조사를 해 보게 했고, 국회의원에게 하고 싶은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리스트를 국회의원 측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여

섯 개 정도 질문을 했어요.

[2019.11.13. 2회차 면담, A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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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간담회가 의미 없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은 국회의원이 내세

운 공약이나 한 일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자신이 국회의원에

게 하고 싶은 질문을 미리 생각해 왔다. 국회의원 간담회에 대한 내용은 학교

신문에도 실렸다. A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치 활동은 지속해서 ‘자치 방

송’, A 혁신학교 학교 신문을 통하여 알려졌었으며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

던 학생들과 공유되고 있었다.

국회의원 간담회에는 전교 및 학급 대표 학생 뿐만 아니라 각 반에서 참여를

신청한 학생들이 함께하였다. 간담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국회의원과 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DMZ 체험학습

과 국회 체험학습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DMZ 체험학습은 돼지 열병으로 무

산되었고, 국회 체험학습은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에 갔을 때 아이들은 들어가는 것부터 신기해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국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국회 해설사

○ ○ ○ 국회의원, ○ ○ ○ 서울시의원의 A 혁신학교 나들이

7월 5일(금) ○ ○ ○국회의원과 ○ ○ ○서울시의원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학생들을 위해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 ○국회의원은 어린이 자치회와 함께 수업도 해주셨는데, 전교

및 학급 대표 학생들과 각 반에서 참여를 신청한 학생들이 함께하였습

니다. 봉사하고, 경청하며, 협력하는 새 시대 리더의 역할에 대해 알려

주시고, 여러 학생의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좋은 리더란 무엇일까요?”라는 학생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리더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 하셨거든요. 좋은 리더란 좋은 친구이고, 그 자질은 바로

봉사, 경청, 협력이라는 것!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서 리더십과 민주주의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2호(2019.07.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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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원래는 본 회의가 있으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간단

하게 보려고 했는데, 그건 못했고요. 국회 해설사랑 해설을 들었

어요. 그 후 국회의원이 시간을 내주셨어요. 학생들에게 본회의

장 위치, 국회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어

요. 20분에서 30분 정도 국회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연혁, 전시된 것들

을 보고 돌아왔어요.

[2019. 11. 25. 4회차 면담, A 교사]

우연한 기회에 성사된 국회의원 간담회는 국회 체험학습으로 연결되었다. 이

는 A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A 혁신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네트워크의 주체 측면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

으며, 이 또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경우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지역사회 연계

는 일회적 행사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A 혁신학교의 학부모에 대한 시각 변화는, 학부모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부

터 시작했다. 녹색 학부모회, 독서 학부모회, 예절 학부모회로 불렸던 학부모회

의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회는 원래도 있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학부모회라는 이

름이 참 모호한 이름이잖아요. 역할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으니

까요. 그래서 학부모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교육을 지원해주는

지원분과라는 뜻을 담아 안전교육지원분과, 예절교육지원분과,

독서교육지원분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2019.11.20. 1회차 면담, C 교사]

A 혁신학교 교실배치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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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칭의 변경에는 학부모들의 역할을 교육 지원으로 설정하여, 학교 내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이 드러나 있다. 명칭의 변경과 함께 A 혁신학

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위한 물리적 공간 및 자원도 배정하였다.

A 혁신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부모회실’이 있으며,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학부모회 예산도 배정되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게 된다. 학

부모와 협의하여 학교 내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

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에 따라 학교 내 다

양한 학생 교육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예절교육지원분과 학부모님들은 예절 교육을 하세요. 1년에 2번

전 학년을 대상으로요. 독서교육지원분과 같은 경우에는 1, 2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독서 시간에 책을 읽어주세요. 안전

교육지원분과는 1년에 한 번 1, 2학년 대상으로 교통안전, 그리

고 자전거 안전 교육을 할 때 같이 도와주시고 민방위 훈련을

할 때도 도움을 주세요.

[2019.11.20. 1회차 면담, C 교사]

A 혁신학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뿐 아

니라,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가 병행되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할 때는

명예 교사 양성과정을 마쳐야 해요. 예절교육지원분과 학부모님

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인성 명예 교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셨어요.

[2019.11.23. 2회차 면담, C 교사]

C 교사와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2달

동안의 명예 교사양성과정 이후, 학교에서 예절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예절교육지원분과에서는 인성교육 명예 교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학생

들을 대상으로 예절을 교육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예절 교육은 창의적 체

험활동 시간에 담임교사의 임장 지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현대 생활과 예절,

시대에 맞는 인사법, 복장 예절, 공중도덕 예절, 다양한 차(茶), 가정의례 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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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갈등도 있었다.

학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

어 독서교육지원분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책 읽어주기를 하니

까 부담이 많이 커졌죠. 어머님들이 정기적으로 나오셔야 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끼리 부

담 없이 수다 떨고, 놀고 가고, 시간을 때우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담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2019.11.25. 3회차 면담, C 교사]

A 혁신학교에서는 2019년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여러 가지 학부모 참

여 방안을 실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주도의 행사가 많아졌다. 학부모

주도의 행사가 많아진 것은 학교 교육에서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학부모 참여 활성

화’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학교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학교는 학부모를

학교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자 하였으나,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단순 봉사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서 자신

의 역할을 ‘단순 봉사자’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C 교사와의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인식도 변화하는 경우가 생

겼다. 이는 A 혁신학교 학교 신문에 실린 학부모의 소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녁에 학교에 간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림책 강의를 들으

러 늦은 시간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의는 매우 흥겨웠습니다. 도

톰한 엽서에 붓 펜으로 나를 표현하는 시간∼ 오랜만에 잡아보

는 붓 펜 터치감에 살짝 설렜거든요. 나는 누구였나?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낯선 질문을 마구마구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

냈습니다. 학생들과도 함께 나누고픈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일까

요?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나는 아직 강의 매듭을 다 짓지 못했네

요. 이 설렘을 함께 나눌 작은 모임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2019.11.11. A 혁신학교 학교 신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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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도서실에서 함께 그림책 감상과 관

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교행사를 준비하였다. 행사는 학부모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짝을 지

어서 그림책을 감상하는 법도 배우고 글과 그림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활동을 함께 하였다. 이에 대한 소감을 물었을 때, A 혁신학교 학부모는 ‘학교

내에서 자신들이 나눌 수 있는 작은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학교 신문에서 발췌한 부분이 전체 학부모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

지만, 학교 교육에서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함에 따라, 학부모 참여 활동에 대

한 학부모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종합 분석

A 혁신학교의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시와 통제’가 아닌, 학교 구성원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학교 교육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어린이 자치회와 학부모회의 변

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행사 기획·운

영, 학교장 간담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학교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있었다.19) A 혁신학교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 활동 계획 및 자녀

교육 관련 연수,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학부모회 주

도하에 운영하고 있었다.20)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에 있어 교원·학부모·학생의 3주체를 인정

하기 위해 교원 주도에서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는 교육 거

19) A 혁신학교의 2019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2. 어린이 자치회를 중
심으로 학교행사 기획·운영, 학교장 간담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하게 하여 학생의 학
교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교
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고 직접 실천하는
기회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는 문항에 전체 교직원의 90.32%가 ‘매우 그렇다.’, 9.68%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20) A 혁신학교의 2019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3. 학부모회를 학생 교
육 활동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독서교육지원분과, 안전교육지원분과, 예절교육지원분
과, 학년학부모회로 구성하여 분과별 학부모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학교 교육 활동 계
획 및 자녀 교육 관련 연수,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학
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회 주도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별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문항에 전체 교직원의 90.32%가 ‘매우 그렇다.’,
9.68%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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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신문을 교원이 주도하여

발행했던 이전과는 달리 학생·학부모·교원이 모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포맷

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학교 신문의 지면을 교원·학부모·학생에게 각각 할애하

여 학교 신문 발행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

축해 나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학교 방송에도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규칙 역시 학생·학부모·교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A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예산 지원과 장소제공을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

적 자원을 뒷받침하고,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A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

육 활동을 계획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 활동을 계획하여 ‘학생 예절 교육’, ‘책 읽어주기’ 등

을 시행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

화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영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

었다. 이전처럼 학부모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

라,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참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계획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21)

다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인식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학부모는 스스로 교육 주체가 아닌, 단순 봉사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이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서 타자로 머물러 있었기에, 학교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고 학교 교육의 주체임을 자각하기 어려워하는 것(오재길, 2018)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 혁신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 참여’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교육의 3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를 포함하는 교육 거버넌

스를 구축한 후에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21) A 혁신학교 2019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에 따르면,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학부
모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회 주도 하에 운영하고 있
으며 분과별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라는 문항에 교원의 90.32%가 ‘매우 그렇다.’로 답
하였으며 9.68%가 ‘그렇다.’로 답하였다. 또한 학교 중점 교육 활동 중 좋았던 점으로 ‘학생
및 학부모 자치 활성화 모습이 보기 좋음’, ‘학생자치회의 자율적인 운영’, ‘자치 교육을 통해
저학년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의 이해, 의사 결정 방법의 이해가 높아졌고 학교의 규칙 이
해와 실천 등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는 등의 평가가 있었다. 학부모들 역시 교육 활동 중
좋았던 점으로 ‘학교 안의 각 자치 모임이 기능에 맞게 활성화된 것’, ‘학생 참여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학생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일이나 여러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
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의견을 전할 기회가 많아졌음’ 등을 학교 교육 활동 중
좋았던 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가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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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A 혁신학교에서 진행한 지역사회 연계 활

동은 어린이 기자단의 학교 신문 배부와 국회의원 간담회 및 현장체험학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어린이 기자단에

서 지역사회에 신문을 나누어 준 것, 학부모회 위원이 우연히 경찰서에서 국회

의원 보좌관을 만나 국회의원 간담회가 성사된 것처럼 네트워크의 주체 측면

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거나, 우연한 기회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가 공동체로서 형성되어

야 하며, 지역사회와는 동반자로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심성보, 2017). 교

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머리에 암기된 지식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교육과 관련된 활동의 범위가 교실 수업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함

을 강조한 것이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 3주체를 인정하기 위하

여 교육의 3주체를 포함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지역사

회와의 연계를 꾀하며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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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의 의미와 해석

<그림6>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22)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이 주변 환경과 그 안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학교 생태계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와 주변 환경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이다. 즉, 생태적 관점을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이다(문현진·남상준, 2018).

23) 나현주 외(2019)는 교육 철학, 교육과정, 공동체 문화, 학습 공간, 교육 네트워크 및 교육 거
버넌스를 학교 생태계의 구성 요소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도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교육 철학, 교육과정, 공동체 문화, 공간, 교육 네트워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학교 민주주의

↑

학교 생태계22)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

상 호 작 용

교육 철학 공유,

학생 중심 교육과정,

공동체 문화 형성,

공간 조성,

교육 네트워크 구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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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

A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혁신학교에서는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리자의 민주적 태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이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밑거름이 되었

다.

먼저, A 혁신학교에서는 교사공동체를 통해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

이 이루어졌다. A 혁신학교는 소통과 나눔이 있는 교직원 회의 및 학년 협의

회, 보직교사 협의회, 동 학년 협의회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

소통과 협력의 문화 및 교사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A 혁신학교

에서 수업의 큰 틀, 과제 제시 방법, 교과별 시수와 성취기준 통합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박람회 진행 과정 공유와 사후 협의 등이 교사공동체(동

학년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교사들은 서로 논의를 통해 자신의 교실에

적합한 교수 행위의 개선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를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으로

수행하였다. A 초등학교 교사들은 협력을 통하여 개개인의 수업을 바꾸는 것

이 아니라, 개개인이 혼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을 함께 수행해나가

고 있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개의 수업을

넘어 같은 학년 단위의 협력을 통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평가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

받았다. 앞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A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을 구성하면서 학생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 수업에서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학생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승종, 2001). 이는 사회과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

제24)이기도 하다. A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을 구성하면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 학생의 참여를 최대

한 보장하고자 하였다.

A 혁신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의 공동 구성적 성격”

을 지니고 있었다. 지식의 공동구성 교수학습에서는 학생을 지식을 구성하고

‘의미를 만드는 존재(meaning-making person)’로 상정한다. 이는 학생 자신의

인식 자원의 활성화, 자기 주도적 지식의 생성, 그리고 수업 공동체 구성원 사

24) 옥일남(2017)은 사회과에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여는 시민 행동적 요소로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주로 인지적 지식의 함양에 치우쳐온 사회과의 현실을, 이해주
(1996)는 우리나라에서 시민교육이 지식 위주의 관념적 민주주의만을 주입해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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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중요시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조영달, 2017). 이는 학

생이 교육 주체로서 대우받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수업은 교사 주도였으나, 이를 개선

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 학생에게 설문 조사로 의견

수렴을 대체하는 실정이다(오재길, 2017). 학생이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에서 실

제로 활동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A 혁신학교에서

는 학생들이 수업을 함께 기획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세계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면 좋을지’ 고민하였고, ‘학생들이 배움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참여하

게 하려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까?’를 논의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특정

한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학생의 참여를 전제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재구성한 틀을 바탕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실

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

의 아이디어 수집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편성, 운영, 평가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수업은 교사 주도였다. 진정한 학생 중

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학교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오재길, 2018). A 혁신학교에서는 학

생이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수업을 이끌어나갔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을 정하고,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정하는 등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학생들은 조사하고 탐색하고, 참여 방법을 알아보거나, 관

심을 두고 노력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며 실천하는 활동 들을 하게 되

었다. 교육이 인지적 지식의 함양을 넘어 실제 참여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A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에서 교사는 교사공동체

속에서 수업의 목적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여 수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하달하는 방식의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을

탈피하고, 수업에서 학생을 한 주체로 인정하였으며(강영혜, 2011), 학생이 학

교 교육과정과 수업 기획에 참여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은 학습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학습자 사이 협력

과 공유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은 목표를 공유하고 아이디

어와 자료를 나누며, 결과를 공유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노상우·김관수,

2007). 교사와 학생은 학습을 매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배움을 생산하는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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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식과 실천을 통합한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참여 활동

을 수행해가면서 학생들은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를 익히려고 노력하게 되며(이기우, 2005), 민주적

시민권을 체험·학습하여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받게 된다(이혜영, 2006). 따라서, A 혁신학교의 학생들은 직접 교육

과정 속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기술과 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내면화 할 수 있을 것이

라 유추할 수 있다.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교육과

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A 혁신학교의 학교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 실천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혁신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이 ‘학교생활은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는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민주

시민역량을 기르고자 하였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참여와 관련하여 직

접 조사하고 탐색하며, 참여 방법을 알아보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다.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영역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

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자치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이 변화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바꿀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은 학생들이 해나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교육과정 속에서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세계와 만

나 대화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이를 해결해나가

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교육학자 필리프 메이리외

(Philippe Meiriu)가 주장한 것처럼, 교육은 아동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묻지 않고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의 논리’로부터 스

스로 해방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25) A 혁신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25) “Toute la pédagogie est un travail compliqué... pour aider I’enfant à s dégager de la
logiqu du capric.”(Philipp Mirieu, 2007)

  



- 111 -

자율권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화 대여, 놀이물품 대여,

시계 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욕

망을 ‘성숙한 방식’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

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질문에 대

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신들의 욕망을 사회속에

서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의 욕망을 사회 속에서 조정할 수 있

게 하려는 노력은 학생들의 자치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를 개입

(interruption), 지연(suspension), 지지(sustenance)의 단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Biesta, 2017). 첫 번째, 개입(interruption)은 학생 자연 세계와 사회적인 세계

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만 만나고, 원하는 것만 얻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혁신학교 임원들이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약

을 내세운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전교생에게 아이스크

림을 사주고, 중간놀이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담긴 공약

을 내세웠다. 또한 학생들은 임원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

지 않은 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임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

신이 원하는 바와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었다.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실존적 의미에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두 번째, 지연(suspension)은 학생들에게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세계와 대화를 하고, 자신의 욕망에 대한 성숙한 해답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혁신학교의 교사는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임원

들이 스스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임원들에게 공약을 정말 실현하고 싶으면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써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진짜 열심히 조사

를 해 왔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서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급식 표와 서울시에서 한 끼에 예산을

얼마 주는지를 찾아오고, 공약과 관련된 교장 선생님, 영양사 선

생님, 자치 담당 교사, 교육과정 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하고, 조

사를 하고 자료를 모아와서는 결국에는 임원들도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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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자신의 욕망을 ‘성숙한 방식’으로, ‘사회 속

에서’ 살아가며 조정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시간이 걸림을 인정

하고 욕망을 전환하는 과정을 돕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속

도를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는 지지(sustenance)이다. 학생들이 ‘현실’을 만나 시간을 들여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적 도움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생들이 어려

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와 양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과정, 대화, 토론, 방법적 지지 등을 포함한다. 임원들이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

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적절한 교육적 도움이

있었다.

공약에 대해서 학생들과 엄청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학

생들은 다음부터는 그런 공약을 세우지 말아야겠어요. 선생님.

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우리

는 이 공약을 믿고 뽑았는데 왜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냐는 이야

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어린이 자치 회의에서

전교 임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각 반 임원들을 그 사실

을 각 반에 전달했어요.

[2019.11.12. 1회차 면담, A 교사]

A 혁신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이 자율에 따르

는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사회적 과정, 대화, 토론 등을 통

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학교 중심, 교사 중심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되었던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안의 홍보물이나 게시물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보장받았

으며, 학교 안의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받고 있었다. 공간 조

성의 기획, 설계, 디자인 모든 과정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내화를 대여하였으며, 놀이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놀

이 물품을 대여하게 되었고, 복도에 시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를 보장받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바꿀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은 참여를 통하여 직접 진행해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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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과 교사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교사가 학생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실질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A 혁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미숙한 존재, 자신에 관해 결정하기에 아직 부족한 존재,

판단력이 부족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학교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교육과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 학교생활 속에서 세계와 만나 대화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A 혁

신학교’는 학생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

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나가고 있었다.

특히 교사와 학생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문화가 형성되

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Quinteliera & Hooghea(2013)에 따르면 민주

적 풍토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은 정치 참여 의사와 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학교에 민주적인 문화, 풍토(school climate)가 조성되어 있을 경우 다양한 유

형의 공적 참여(civic participation)를 하게 될 가능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는 것이다. A 혁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민주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당당한 교

육 주체로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교 안의

홍보물이나 게시물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를 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영향

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

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보장받았으며, 원

하는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은 당당한 교

육 주체로서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을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교

육의 주체로 세워 학교 운영의 참여자로 삼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 운영의 참여자가 된다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지식으로 익히는 것이 아

니라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깨닫고 익힐 수 있다(오재

길, 2017). 시민성은 교과서로만 대변되는 지식교육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

회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

하면, 시민성의 핵심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

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김효원, 2016).

학교는 단순히 교과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의 장이

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소이자,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며 학교 교

육은 그 자체로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은 학교생활 속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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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참여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A 혁신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도움을 바탕으로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

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기의 참여 경험은 성인기의 모든 정치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이봉민, 2014), 학생의 참여 활동 경험은 학생의 시민성 함

양에 긍정적인 효과26)를 지니므로, A 혁신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 속 민주시

민교육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

다.

3.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혁신학교에서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공간’

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시와 통제’가 아닌, 학교 구성원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학교 교육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어린이 자치회와 학부

모회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행

사 기획·운영, 학교장 간담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학교 교육 참

여 기회를 보장받고 있었다.27) A 혁신학교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 활동 계

획 및 자녀교육 관련 연수,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학부모회 주도하에 운영하고 있었다.28)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 구성원으로

서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 학교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다. A 혁

신학교에서는 기존에 소외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을 회복할 수 있는

26) 학생 자치활동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참여 활동 효과에 관한 연구(박가나, 2001), 참여 활동
을 교과학습 등의 형태로 경험한 경우에 있어서의 효과 연구(김원태, 2001), 촛불시위 참여
경험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곽한영, 2004) 등이 있다.

27) A 혁신학교의 2019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2. 어린이 자치회를 중
심으로 학교행사 기획·운영, 학교장 간담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하게 하여 학생의 학
교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교
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고 직접 실천하는
기회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는 문항에 전체 교직원의 90.32%가 ‘매우 그렇다.’, 9.68%가
‘그렇다.’로 답하였다.

28) A 혁신학교의 2019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3. 학부모회를 학생 교
육 활동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독서교육지원분과, 안전교육지원분과, 예절교육지원분
과, 학년학부모회로 구성하여 분과별 학부모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학교 교육 활동 계
획 및 자녀 교육 관련 연수,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학
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회 주도하에 운영하고 있
으며 분과별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문항에 전체 교직원의 90.32%가 ‘매우 그렇다.’,
9.68%가 ‘그렇다.’로 답하였다.



- 115 -

기제를 다방면으로 탐색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3주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공

동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교원 주도에서 교육의 3주체를 포함하는 교육 거버

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가 구성원 모두의 지위와 역할을 상호

인정·지지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방송의 진행을 교원이 주도했던 이전과는 달리, 학생·학부모

가 학교 방송에 등장할 수 있도록 포맷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또한 학교 신문

에 있어서도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각각 지면을 할애하여 학교 신문 발행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다

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인식이 학부모 교육 주체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 스스로 교육 주체로 삼기보다 단순 봉사자로 인식하

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따라서 A 혁신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 참여’에 체계적으

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전처럼 학부모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

부모가 학교 교육의 참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29)

둘째, A 혁신학교에서는 교육의 3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를 포함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한 후에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진숙경(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

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실

제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 뿐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매

우 드문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본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그 이유로 꼽은 답변은 “어떤 단체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몰라서”

29) A 혁신학교 2019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에 따르면,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학부
모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회 주도하에 운영하고 있
으며 분과별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라는 문항에 교원의 90.32%가 ‘매우 그렇다.’로 답
하였으며 9.68%가 ‘그렇다.’로 답하였다. 또한 학교 중점 교육 활동 중 좋았던 점으로 ‘학생
및 학부모 자치 활성화 모습이 보기 좋음’, ‘학생자치회의 자율적인 운영’, ‘자치 교육을 통해
저학년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의 이해, 의사 결정 방법의 이해가 높아졌고 학교의 규칙 이
해와 실천 등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는 등의 평가가 있었다. 학부모들 역시 교육 활동 중
좋았던 점으로 ‘학교 안의 각 자치 모임이 기능에 맞게 활성화된 것’, ‘학생 참여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학생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일이나 여러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
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의견을 전할 기회가 많아졌음’ 등을 학교 교육 활동 중
좋았던 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가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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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8%로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된 민

주시민교육도 대부분의 교사의 개별적인 네트워크 여하에 따라 지역의 교육자

원 활용 여부가 결정 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있어서

A 혁신학교는 어려움을 겪었다. A 혁신학교에서도 네트워크의 주체 측면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거나 우연한 기회로 지역사회와 연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잦

았다. 교사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개별적인 네트워

크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

종합하여 보면, A 혁신학교에서는 ‘지시와 통제’가 아닌 학교 구성원의 ‘자율

과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학교 구성원과 공

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원 3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삶의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배움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꾀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4. 종합 분석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A 혁신학교

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학교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생태계란 생태적 관점을 교육에 도입30)하여 교육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문

현진·남상준, 2018) 관점으로, 학습, 학습자, 교실, 지역사회가 유·무형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므로 생태계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이

모두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망 속에 있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나현주, 2019). A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이 ‘학교 생태계31)’를 형성

30) 생태계를 교육 연구 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는 학습 생태계(한승희, 2001; 남상준, 2006), 교
실 생태계(김혜숙, 2006), 지식 생태계(유영만 2018) 등이 있다. 이들은 학습, 학습자, 교실,
지식 역시 관련 요소들이 유·무형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므로 생태계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 ‘생태계’라는 말에는 모두가 모두와 연결되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망 속에
있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31) 옥일남(2019)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다. 첫째, 소통과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교과 협의회의 활성화, 교사들 간 토론의 일상화, 협
력하는 수업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
육을 위한 학교 생태계 변화를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리와 경영 영역에서는 관리자 역할, 의사결정과정, 갈등상황 대응 방식, 권한 배분
등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셋째, 교사 전문성 영역에서
는 교사 연수와 연구회, 실천하는 네트워크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학습 활동과 평가가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학교
생태계 관점에서 이 특성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
여 사례별로 고유한 학교 생태계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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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철학 측면에서 구성원들이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성

장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학교는 가야 할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자율성과 참여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에서 A 혁신학교는 중점 교육 활동으로 학생자치, 교사 자

치, 학부모자치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는 학생에게 교육

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동 학년 교사들 및 학생들과 ‘학생에게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인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학교생활 속 민주시

민교육>에 있어서도 관리자의 허용적 태도, 학생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교사

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추진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되었다.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에서도 학부모 참

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교원, 관리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또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학부모가 학교 교육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교육의 철학이 ‘지시와 통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나현주, 2019). 이와 같은 교육 철학

은 의사 결정, 교육 과정, 학교생활의 변화를 끌어냈다.

둘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

유하고 상호작용을 하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재홍(2012)은 교사와 학

생도 생명체와 같아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학습을

매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운데 배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

찬가지로, A 혁신학교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를 넘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움을 생산하는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와 목

표를 공유하고, 아이디어와 자료를 나누고,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하며, 일의 수

행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상호작용을 해나가고 있었다.

셋째, 공동체 문화 측면에서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먼저, A

혁신학교에서는 관리자의 민주적 태도를 바탕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교사, 학

생,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구

성원이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과 나눔이 있는 교직원 협의회’, ‘교

원학습 공동체’, ‘학급 어린이회’, ‘학교장과 간담회’ 등이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

었다. 특히, 학교의 중요한 사안은 학생·학부모·교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결

정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으며, 학생·교사·학부모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 있었다.

넷째, 공간 측면에서 학교 중심, 교사 중심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되었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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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생 참여를 바탕으로 놀이 물품 대여, 시계설치,

학생자치실 설치 등 학생 중심 학교 공간 조성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기획·

설계·디자인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현실화하였다. 이 외에

도 학부모들 역시 학부모 자치실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남의 장소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A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을 조성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교육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자 노력하였다. 학

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학생들이 삶의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배움터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있어 교사는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이 주변 환경과 그 안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 간의 상

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학교 생태계는 학교 내 교육 공동체와

주변 환경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본다(문현진·남상준, 2018). A 혁신학교에서

도 학생·학부모·교사와 지역사회가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으

며, 구성원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

였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과 공간을 지원하

고자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진화’해 나가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교육 활동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방송하며,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

우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제안

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의견을 내서 방송 자료를 제작해 오는 모습도 보였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나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제안하거나,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임을 제안하기도 하

였다.

학교의 여러 구성원은 학교 공동체 안에서 만나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

력해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다(옥일남, 2019) A 혁신학교의 구

성원들 또한 학교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는 과정이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생자치 방송, 어린이 자치회, 어린이 기자단 활동, 학교 신문 홍보, 학부모회

의 지원, 교사의 지원이 학교 구성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 학교의 환경과, 구성원, 여러 영역은 긴밀하게 연결되며 상호작

용하였다.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학교 구

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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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A 혁신학교

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학교 생태계를 형성하였으며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단순히 특정 개별 교과목

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려 하기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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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민주주의자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Parker 1996, p.20) 학

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곳으로서, 학교에서 학생은 공동체

적 시민 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하게 된다. 즉,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듀이는 학

교를 하나의 작은 사회로 보았다. 듀이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들은 경

험을 교과서로 삼아 일상의 여러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지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최종철, 2018).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학교생활 속,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해 A 혁신학

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

다. 첫째,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

습 내용과 목표를 결정하고, 학습 과정 전체를 주도하며, 학습 내용에 대해 스

스로 평가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혁신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학습 및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습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이는 지식과 실천을 통합한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라고 볼 수 있

다.

둘째, 학교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

으며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 ‘참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고 있었으며, 교사

와 학부모는 이를 해결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었다. 교사와 학부

모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이 자율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사회적 과정, 대화, 토론 등을 통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A 혁신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자

신들의 생각을 학교 곳곳에서 구현해 나가고 있었다. 학생을 학교 운영의 동반

자로 인정하고 교육의 주체로 세워 학교 운영의 참여자로 삼고자 하였으며, 학

생들은 당당한 교육 주체로서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학교의 교육

공동체를 구축한 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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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외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학생들이 삶의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배움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꾀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A 혁신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A 혁신학교

에서는 ‘학교 생태계’를 형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교육 철

학의 공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소통과 협력의 문화 조성,

공간 조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 등 A 혁신학교에서 학교의 환경과, 문

화, 구성원들은 긴밀하게 연결되며 상호작용하였다.

민주시민은 성숙한 민주 의식을 통해 정치·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는 그 자체로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 가 구현된

장소로서 학생들이 공동체적 시민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A 혁신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생태계’를 형성하여 민주시민교

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2. 논의 및 제언

1) 이론적 차원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학교라는 장소를 설정하여 ‘학교 민주시

민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의 정의를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보았으나, (강원택·

김종법, 2011; 심성보, 2014) 최근 민주시민교육에 ‘학교’라는 장소를 설정하여

학교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

다(이병희, 2018; 오재길, 2017; 홍석노, 2015)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의 조례 제정 역시 “민주

적인 학교 자치 공동체의 형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 보장, 모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학교 자치

권의 보장의 제도적 확대와 더불어 구성원의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민주

시민교육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홍석노, 2015). 이에 더하여 단위학교에서 민

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척도도 개발되었다(장은

주, 2015).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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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학교라는 장소를 설정하여, 학생들이 교과로서

수업을 통해 시민 생활의 기초적 지식을 획득할 뿐 아니라 학교생활 속 일상

적 삶을 통하여 민주적 행동을 실천하고, 참여를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을 갖추어 나가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민주적인 학교에 대한 구

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방법적 차원

본 연구의 방법적 차원에서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하여 민주적인 학교의 상호작용과 맥락이 드

러나도록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A 혁신학교라는 현

장에서 심층 면담 자료, 문서 자료,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들이 처한 맥

락에서 행동하고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며 밀착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학교라는 환경과 구성원 및 여러 영역과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다각도로 협업하고 적합한 계획을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방법과 수단을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

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의 계획을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해 나갈 수

도 있으며, 스스로 공동작업을 해나가며 성찰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장은 수많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

기 때문에 각 학교의 환경과 문화는 독특한 사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에 대해 다룸으로

써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있다는 데 방법적 의의가 있다. 특

정 사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의 현황

및 맥락을 분석하고 제한점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여러 차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민주시민

교육 수업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학교 조직, 생활 전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수업을 넘어서 학교 전체와 관련시키기 위

해서는 학교 교육의 전체 차원과 면모를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법적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대한 상호작용을 규명하여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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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적 차원

본 연구의 실천적 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결과를 통해 실천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단위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지적된 한계는 바로

단위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교사 및 예산

배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었다(2018, 이병희 외).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적·물적 자원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시

민교육을 위한 공간 조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에 있어 자원의 지원은 중요하다. 실례로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진숙경, 2015).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자원을 관리하는

가장 중심적인 관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가 자원을

획득하고 제약을 축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단위학교 교육

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김준기·이민호, 2006). 지원청에서는 단위학

교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담 업무를 담당할 교원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

록 권유하되, 학교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단위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는 지역사회이기에,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지역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교실을 넘어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폭넓

은 경험이 더해져야 한다. 학교 교육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역동적인 실천 경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볼 수 있었듯이 네트

워크의 주체 측면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면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

는 교육 활동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선

행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교 밖 여러 기관, 지역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

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전

문가는 교사 네트워크, 학생 네트워크, 학부모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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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구 행태, 학교 교육에 대한 태도 등의 포괄적인 틀을 구축하고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즉, ‘교사의 학교에 대한 사고의 흐름’,

‘학생 사고의 작동 방식’,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이해방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단위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정책전문가의 양성

이 요구된다(이병희, 2018).

넷째, 교원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교

육과정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교육과정 설계, 연구와 실행, 수업 나눔,

교육과정 평가회 등의 활동으로 교사가 동료성과 공동체성을 쌓아 협력적 관

계 속에서 실천적 연구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교사들은 교과 지식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교수 방

법의 개발 및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교실 밖 학생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수

용을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소

통과 나눔이 있는 교직원 협의회’, ‘교원학습 공동체’, ‘동 학년 협의회’ 등 소통

의 장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가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기초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

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각각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여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학부모회도

노동력 제공의 역할을 넘어 학교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

장하는 방향으로 학부모 주체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장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적 리더십이 민주주의가 살아있

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 사항을 수용하고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교장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모든

교육 주체가 학교 운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민주적 소통과정을 통해 학교 조직의 성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의 민주적 태도를 바탕으로 권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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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언

민주주의는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장은주, 2015). 일찍이 존

듀이는 ‘민주적 시민성’이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인간의 삶 속에 녹아

든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학교는 일상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장소이다. 학

교 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살아있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활

동을 구성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이 아닌 수업 활동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추정훈, 2004). 교실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기 어려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

량을 기르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강영혜, 2011), 학교 교육은 시간

적·공간적 제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적 측

면, 인지적 판단과 더불어 실제적 기능과 활동을 익힐 수 있도록 학교를 민주

시민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학교를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조성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의 삶의 양

식에 스며들게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학교생활 속, 학교 안과 밖의 연계

에 이르기까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민주적 관계에 초점

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 교육 주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학

교 내외의 문제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

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서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경험하고 연습하며, 책임을 수용

하는 과정을 거치며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배운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암기된 지식으로 그치지 않기 위

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정치 사회적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의 학

교 내 일상생활 및 수업 환경에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공동체에 대한 관

심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수업, 학교생활, 지역

사회에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와 사회에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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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 136 -

부록2. 전사 기록 예시

<A 교사와의 3회차 면담(2019.11.19.)>

A 교사: 제가 회의 얘기 했나요? 그다음 회의에서 학생들이 정했어요. 대여장

도 쓰는 것을. 대여 장부를 쓰는데. 1학년 2학년 애들은 대여 장부를

자기네들이 못 쓸 테니까 6학년 5학년 4학년 학급 임원들이 돌아가면

서 당번을 서더라고요. 중간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만 예를 보여주는

거죠. 애들한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월요일에는 1반, 화

요일에는 2반, 이런 식으로 해서서고. 6학년, 5학년, 4학년 줄을 돌아가

면서 서요. 약간 그런 게 신기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찾아서

생각하는 거요. 그리고 이번에 물품을 또 샀어요. 50만원 정도.

연구자: 확실히 학생들과 민주시민교육을 해 보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 같으신

가요?

A 교사: 예산이 있으면 확실히 풍족은 해요. 예산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면 공약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공약이라기보다는 뭐라 해

야 하지. 학생들만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는 이 프로젝트의 기회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 애들한테요. 프로젝

트를 함으로써 얘네가 시행착오의 기회를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근데 지금 사실 다른 학교는 이렇게 공

약을 실천한다던가 애들 입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잘 없

잖아요. 그래서. 허울뿐인 임원들인 것 같아요. 약간은. 그리고 예산을

애들이 쓰는 거랑 선생님이 생각해서 쓰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

는 진짜 애들이 ‘이거이거이거 사고 싶어요.’ 를 알아 오면 시켜주기만

해요.

연구자: 관리자의 태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교사: 관리자의 태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관리자의 태도는 굉장히 허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서 나온 거면... 물론 근데 무조건 예스 예스는 아니에요. 애들

이 사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허용은 해 주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교육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합리적인 루트로 애들이 전교

임원 회의나 어린이 자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면 되도록 허용을 대

부분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되면 회의에서 설명을 하죠.

그때 그 공약 실천 못 해준 것처럼.

연구자: 어린이 기자단은 예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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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 어린이 기자단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기자단은 진짜 운영하

기 힘든 게 예산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협의회비나 이런걸 할 수 있

는 예산이 없어서 계속 여기 협의회비를 빌리거나 저기 협의회비를 빌

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생길 것

같아요.

연구자: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학교는 어떻게 쓴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A 교사: 공약 실천비가 있었어요. 애들이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사가 해주

고 공약을 해주는 건지, 뽑혔으니까 학교에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애

들이 우리 학교처럼 진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회의에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했기 때

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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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Understanding of Practical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an Innovative School
- Focused on the Case of A Elementary School -

JO, EUN-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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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Cho, Young-Dal, Ph. D.

School is a place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school is a

place where diverse people come together to live together, and students can

practice and participate in community civic life at the school and develop

their capacities as democratic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A Innovative

School based on a qualitative cas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 A Innovative School is

being practiced through links between the curriculum, school life, inside and

outside of the school, and to analyze its meaning. As a result, the practi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A Innovative School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n the practi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curriculum,

the learners were able to determine the contents and goals of the learning

process, lead the whole learning process, and realize the learner-led

curriculum that evaluates the learning contents themselves. A Innovative

School practiced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ject learning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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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content linked to learners' lives Through this, the cas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tegrating knowledge and practice was

confirmed.

Second, we could confirm the educational efforts to guarantee

participation in the practi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 life

without compromising student autonomy. Students were improving their

lives based on “participation,” and teachers and parents provided the

students with the things they needed to solve problems. Teachers and

parents ensured the autonomy of the students and provided appropriate

support through social processes, dialogues, and discussions with the

students to ensure that they were responsible for their own responsibility.

A Innovative school students were empowered in their school life to

embody their ideas throughout the school.

Third, the school established an educational community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linkage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In

addition, the school endeavored to practic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links with local communities. A Innovative schools have been

exploring various mechanisms for restoring the right to education of

marginalized students and parents, and educational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to recognize the three subjects of education(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In addition, when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were organically

connected and build a network, we could expand the learning place so that

students can grow and learn in the context of life.

A Innovation School provided students with opportunities for hands-on

civic engagement through curriculum, school life and community links. In

addition, scaffolding of teachers and parents was combined to enable

students to experience high quality civic participation and empower them as

democratic citizens through experienc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onnected and influenced each other based on the interaction of learners,

teachers, and parents.

When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A Innovation School, A Innovation School tried to practic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y forming a “school ecosystem”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community. The basis is as follows. A In

Innovation School, first, in terms of educational philosophy, members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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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 that 'the school is a space that grow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school members.' Second, in terms of the curriculum, education was

conducted by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interacting with

teachers and learners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Third, there was a cultur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terms of community culture. Fourth,

the space was designed to improve the space that was designed and

designed centered on school and teacher. Fifth, efforts were made to

connect with local communities in terms of educational network

construction. The elements of educational philosophy, curriculum, cultur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pace, and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network were positively influencing each other and virtuous cycle.

………………………………………

keywords :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chool democracy,

case study, innovative school, practical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democracy of everyday life

Student Number : 2017-2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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